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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 시대에 미주 한인교회에게 노인들을 위한 목회 계획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를 위해 다음의 3가지 중심 질문이 제기 되었다. 첫째, 노인 
목회가 교회 성장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목회의 과제는 
무엇인가? 셋째, 노인들을 위한 실제적인 노인목회 프로그램들은 무엇인가?  
본 연구를 위해 문헌 연구와 통계자료 그리고 참여적 관찰과 인터뷰를 통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전체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논문의 서론이며, 2장에서는 미주 한인 노인 성도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노인에 
대한 성서적 이해를 알아보고, 4장에서는 선교학적 관점으로 본 노인사역을 알아 보았다. 
5장에서는 노인에 대한 사회 과학적 이해를 살펴보고, 6장에서는 미주 한인 노인들의 인식 
이해를 보며, 7장에서는 노인 목회를 위한 사역 방안을 제안하겠다. 8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이다. 
 




이 논문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지난 21년 동안  
목회 사역을 위하여  
언제나 함께 울고 웃어준 사랑하는 아내 김진희와 사랑하는 아들과 




1992년 1월 신대방제일교회의 교육전도사로 시작으로 2008년 8월까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역에 대한 답답함과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 답답함과 부족함을 찾고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위해 한국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떠나기까지 만 16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인생의 전반기 사역을 감당하였다. 후반기 20년의 사역을 
내다보면서 미국 풀러신학교에 공부를 시작한 후 오늘까지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꿈꾸는 풀러 에서의 행복한 시간이 다 마무리 되어 가고 있다. 이 
논문도 역시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출발이자 좋은 도약의 시간이 되리라 확신한다. 
이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감사해야할 많은 이들이 생각이 난다.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분은 늘 부족하지만 오늘이 있기 까지 불철주야 끊임없는 사랑과 신뢰를 주시고 기도와 
희생으로 후원해 주신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이순례 권사님 그리고 장인 김학길 장모 
심정일 내외분, 묵묵히 뒤에서 격려와 물질로 후원한 동서 김재철 처제 김명희 나의 가족인 
형님 병식, 누님이신 애순, 애자, 효순, 매형 석재화 모든 분들께 감사들 드린다. 그리고 
결혼 후 20년 동안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부교역자로 때로는 
한국에서 3대 오지 중의 한 곳인 청송 교도소가 있는 청송지역까지 어려운 사역 지들마다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준 아내 김진희 사모와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을 아들 성령이(Alex)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도전을 주고 격려해 주신 박신욱 목사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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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본 연구는 고령화 시대의 노인 성도들을 위한 목회에 관한 것이다. 고령화의 문제는 
비단 특정한 나라만이 아닌 전세계전인 추세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고령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고, 출산율은 수명의 증가 폭을 
따라가지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이다.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산업사회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 
평균수명이 늘었기 때문이다. 향상된 삶의 질 특히 건강과 위생시설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은 증가 됨에 따라 노인들을 위한 사역의 필요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청, 장년 층을 대상으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고 예수의 제자로 만든다며 
아낌없는 투자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비해 교회 부흥에 크게 기여한 노인들은 뒤로 
빠져있다. 갈 때가 마땅치 않은 미주 한인 노인들은 주로 맥도널드와 같은 가게로 모인다. 
미주 한인 노인들의 방치된 모습을 본 나는 고령화 사회에서 미주 한인 노인 목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본 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 연구 목적, 연구목표, 연구의 중요성, 중심 
연구과제, 연구의 질문들, 연구 범위, 연구 방법, 연구의 개관을 간략하게 진술하고자 한다. 
연구 배경 
나는 지난 7년 동안 미국 사우스 베이 초대 교회에서 부 목사로 목회를 하였다. 사역 
했던 교회는 약 85퍼센트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된 특수한 교회라고 볼 수 있다. 그나마 
젊은 층에 속한 남녀 선교회는 점점 약화되고 도리어 노인들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회적 상황임에도 교회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노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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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홀히 했다. 이 이야기가 내가 섬겼던 교회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 노인 성도들에 대한 투자나 교육의 배려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크게 
배려한다는 것이 재정과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노인대학을 자체 내에 운영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는 일년에 한 두 차례 효도관광, 경로잔치로 노인들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다한 듯 생각하고 있다. 지금의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부흥의 역군이었던 노인들에게 
그리고 미국 내 한인 교회의 부흥에 기여하고, 미국 내 교회나 교단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든 이민 1세대이신 그분들을 지금은 나이 드신 노인이라는 것으로 뒷방 
처리하고 있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기만 하다.  
노인들을 그저 아무것도 못하는 힘없는 사람들로 취급한다거나 곧 천국에 갈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고 그 동안 사회나 교회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이에 고령화에 따른 노인에 대한 교회의 역할과 
노인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미 사회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교회와 기독교 단체에서는 미비하기만 
하다.  이러한 사역의 현장과 이민 교회의 사역의 필요성을 발견하게 되면서 본 연구를 
하게 된 것이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 시대의 노인 성도를 위한 목회 방안을 성경적, 신학적, 
상황적 관점, 사회 과학적 관점에서 연구하여 지역 교회가 노인사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목표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주 한인교회의 노인들을 위한 사역현황을 기술한다. 
둘째, 노인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이해한다. 
셋째, 노인들을 위한 선교학적 관점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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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노인들에 관한 사회 과학적 관점을 이해한다.  
다섯째, 미주 한인 노인들의 인식을 이해한다. 
연구의 중요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향에 연구의 중요성을 가진다.  
첫째, 노인을 위한 나의 목회 사역에 대한 안목과 비전이 넓어지고 보다 실제적인 
노인목회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노인 사역에 헌신하는 사역 자들에게 이론적 이해와 실천적 방안을 제공해 줄 
것이다.  
셋째, 고령화 시대에 노인목회가 미래 목회에 중요한 과제임을 일깨워 교회의 
전방위적으로 노인들로 사역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연구의 과제  
본 연구의 중심과제는 고령화 시대에 미주 한인교회에게 노인목회에 관한 
방안들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인 목회를 성경적, 신학적, 사회 과학적 관점에서 기술하는 
것이다. 
연구 질문들  
본 연구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질문에 해답을 추구한다.  
첫째, 미주 한인교회의 노인목회 상황은 어떠한가?   
둘째, 노인에 관한 성경적 관점은 무엇인가? 
셋째, 노인에 관한 신학적 관점은 무엇인가? 
넷째, 노인에 관한 사회 과학적 관점은 무엇인가? 
다섯째, 노인에 관한 미주 한인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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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미국 캘리포니아 남가주에 거주하는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여기서 거론하는 교회나 시니어대학은 미주 한인 교회와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시니어대학으로 한정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현장 조사, 참여관찰로 이루어진다. 문헌 연구는 
노인 사역에 필요한 성경과 선교학, 그리고 사회 과학적 이해와 관련된 문헌들은 풀러 
신학교의 데이빗 앨런 허버드(David Allan Hubbard Library) 도서관, 국회 도서관, 
인터넷(Internet)과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서적들을 참조할 것이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위해 설문지와 인터뷰(Interview) 그리고 사례연구를 하게 될 것이다. 참여 관찰로는 필자가 
지난 7년간 사역한 사우스베이초대 교회와 3년간 사역해온 GBC 하와이 복음방송(현 GBC 
하와이 글로벌 방송. AM880), GBC 미주 복음방송(AM 1190) 사역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연구의 개관  
본 연구의 개관은 서론과 본론, 결론을 포함하여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 연구 목적, 연구 목표, 연구의 중요성, 중심 연구과제, 연구의 
질문들, 연구의 범위, 연구의 방법, 연구의 개관을 서술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미주 한인 노인 목회 사역 현황은 어떤 한가를 기술한다. 제3장에서는 노인에 대한 
성서적 관점을 기술한다. 제4장은 노인에 관한 선교학적 관점을 기술한다. 제5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 과학적 관점을 기술한다. 제6장은 미주 한인 노인들의 인식을 기술하고 제7장은 




제 2 장 
 
미주 한인 교회 노인목회 현황
본 장에서는 미주 한인교회에서 노인 목회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몇 교회와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시니어 대학을 사례로 소개함으로써 교회 성장과 목회 철학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미주 한인교회에서 노인 목회를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들은 모두 노인들을 교회의 유기체로 생각했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한 부분으로 
여겨서 그들을 교회 성장의 제일 중요한 자원이자 성장의 원동력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노인 목회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 목회의 성공적 사례  
노인목회로 전례없이 교회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는 미주 한인 교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필자가 섬겼던 사우스베이초대 교회도 여기에 속한다. 
사우스베이초대 교회는 전 교인의 85퍼센트 이상이 노인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새로 
예수를 믿는 분들도 노인들이고, 교회에 정착하여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노인들이다. 
노인들이 교회 성장의 핵심요소로서 등장한 것이다.  
21세기는 ‘노인(Senior)시대’라고 부를 정도가 되었다. 즉, 21세기 교회의 부흥의 
판도는 노인목회를 통하여 이루게 될 것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 정치, 사회, 경제에도 
막강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노인 목회로 성공한 미주 한인 교회의 
사례를 통하여 노인 목회 사역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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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빛선교 교회(Light Love Mission Church) 
사랑의빛선교 교회는 등록인원 1500명 중에 출석인원 평균적으로 약 1250명이 
출석하는 교회이다. 그 중에 65세 이상의 교인이 대략 250명으로 5년 전부터 노인대학을 
통해 눈이 띄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대학을 시작한 때부터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노인대학을 담당한 이한섭 목사는 한국에서 사회복지 1급 자격증을 소유한 
사회복지를 전공한 분으로 2009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해피 라이프” 노인대학을 
담당하고 있다. 노인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해피 라이프”라는 명칭으로 
사용한 이유가 ‘인생의 후반전을 뛰다 보면 지치고 힘에 부칠 때가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해서 “해피 라이프” 라는 명칭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해피 라이프 
만 60세 이상의 남녀 노인들로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년에 봄학기(3월~6월) 
15주, 가을학기(9월~12월) 15주 합해서 30주를 한다. 요일로는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하여 오후 2시 10분에 마친다. 시작은 전체 다 모여 다 함께 국민체조로 
시작하고, 체조가 끝나면 찬양 봉사자들이 나와서 잘 아는 찬양 및 새로 배우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시작한다. 격주로 특강이 있고, 한 주는 말씀을 전하고 다른 한 
주는 건강과 생활에 필요한 강의를 40분 정도로 하게 된다. 주제는 강사의 시간과 여건에 
따라 해피 라이프 운영 팀에 의해 선택되지만 수강자들이 원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해당분야의 강사를 섭외하기도 한다.  
강의 과목으로는 말씀양육(성경), 컴퓨터(초급, 중급), 스페인어, 생활영어(초급, 
중급), 문화교실, 미술 심리치료, 서예, 사군자, 워십(율동), 라인댄스, 탁구교실, 뜨개질, 홈 
패션, 중국어 반 등이 운영 중이고 시간으로는 1교시: 10:20~11:20, 2교시: 11:30~12:30, 
점심식사, 3교시: 13:10~14:10까지 이어진다. 한 학기 회비는 50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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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섭 목사가 처음 부임해 왔을 때 노인들의 생활을 조사해보니 신분과 
건강보험과 주거상황은 비교적 좋은 편이었다고 한다. 근래에 설문 조사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당시 설문조사를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2014년 11월 13일 노인대학 가을 학기를 통하여 활동이 자유로운 40명을 
대상으로 신분과 건강보험 및 주거형태를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70퍼센트가 시민권자이며, 18퍼센트가 영주권 자였고 기타가 
12퍼센트였다. 메디칼 소유자는 33퍼센트, 메디케어 소유자는 65퍼센트로 
거의 보험을 가지고 있었다. 주거형태는 혼자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15퍼센트, 부부가 함께 사는 분이 50퍼센트, 딸 가정에 사는 분이 18퍼센트, 
아들 가정에 사는 분이 15퍼센트였다. 또한 현재 생활에 만족한가에 대한 
질문에 85퍼센트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영적 생활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인타운의 
노인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을 한지는 오래 되었지만 영적인 
성장을 원하는 것보다는 외로움을 달래고 친교를 목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노인들이 많다. 또한 교회에 다니는 분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는 노인이 50퍼센트에 미치지 못했고,  LA 
한인타운 노방 전도를 7개월 동안 하면서 노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야기를 나눈 결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은 10퍼센트도 
못미쳤다. 
이한섭 목사는 매 학기가 끝날 때면 자체 내 설문 조사를 통해 새로운 목회 구성을 
계획한다고 한다.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이 10퍼센트도 못 미친 결과를 통해 당시에 
충격이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필자 또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 만큼 노인들에 
대한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박한지를 알게 하는 부분이다.  
노인대학을 통해 얻은 소득이라면 노인대학을 개설한지 2년이 지나자 소문들이 
나기 시작하여 2014년까지만 해도 주로 사랑의빛선교교회 교인들이 오시다가 2015년 
봄부터는 타 교인이나 천주교인, 종교가 없는 분, 타 종교인분들도 오신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배려해서 신앙에 대한 강요는 하지 않고 있으나 믿지 않는 분들이 한 영혼이 
귀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그 분들도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반응 또한 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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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 라이프에서 가장 주안 점을 두는 것은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영적 성장을 통해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남기는 것은 물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한다.  
바라기는 노인대학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확실한 구원 관을 가지고 산다면 이보다 더 좋은 목적은 없다고 생각한다.  
ANC 온누리 교회(ANC ALL NATIONS CHURCH) 
ANC 온누리 교회는 등록인원 5000명 중에 출석인원 평균적으로 약 3500명이 
출석하는 교회이다. 그것도 장년들만 계산한 숫자이다. 교육부(아동, 학생, 청년)부서까지 
합산하면 약 5000명이 모이는 교회이다. 그 중에 65세 이상의 교인이 대략 600~700명으로 
출석 교인 7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것이다. 전체 교인 비율로는 1/3이 남성들이고, 2/3이 
여성들로 구성되었고, 노인의 비율은 1: 4정도로 여성이 많다. 그나마 ANC 온누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는데도, 시대가 고령화로 접어든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하겠다. 특히 8년 전부터 노인대학을 통해 천주교인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들 그리고 
기독교와 유사 종교들까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노인대학을 담당한 이진영 목사는 
ANC 노인대학인 인씽크(NSenC) 교목으로 2008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노인대학을 
담당하고 있다. 노인대학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지 않고 “인씽크”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유가 “IN Senior Christian의 약자로 IN의 N자, Senior의 Sen자, Christian의 C자로 해서 
NSenC(인씽크)”가 된 것이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노년’ 또는 ‘뉴 시니어 크리스천’라는 
뜻이다. 따라서 ANC 인씽크 대학은 평생교육 과정으로 주안에서 함께 배우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노년에 겪게 되는 외로움과 무력감,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자신감 넘치는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해서 
“인씽크” 라는 명칭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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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씽크 대학 
만 65세 이상의 남녀 노인들로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60세 되시는 분들도 인씽크 대학에 오고 싶어 하신다고 한다. 그 만큼 연령대가 점점 
다양해져 간다. 1년에 봄학기(3월~6월) 16주, 가을학기(9월~12월) 16주 합해서 32주를 
한다. 요일로는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10분에 시작하여 오후 1시에 마친다. 매주 목요일 
아침 7시가 되면 10여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데커레이션 셋팅(Decoration Setting)을 
시작으로 9시에는 몸풀기 체조로 라인댄스를 10분 정도로 하고 9시 10분부터는 예배를 
드린다. 개강 예배와 종강 예배 때에는 담임 목사인 김태형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교감인 이진형 목사가 예배를 인도한다.  
강의 과목으로는 성경 반, 영어 반, 컴퓨터 초급 반, 스마트 폰 반, 미술반, 서예반, 
종이 접기 반, 라인댄스 반, 고전 무용 반, 합창 반, 수지침 반 등이 운영 중이다. 이 중에 
대부분 과목은 방학이 있는데 라인댄스 반, 고전무용 반은 방학이 없다고 한다. 시간으로는 
1교시: 10:00~10:50, 2교시: 11:00~11:50, 점심식사, 12:50~13:50 합창(선택)으로 이어진다. 
여기에서 합창을 하지 않을 경우는 점심식사를 한 후 개별적으로 집으로 돌아간다. 한 학기 
회비는 75불($)이다. 
인씽크의 설립목적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년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한다. 될 
수 있으면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액티비티(Activity)로 시니어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기 위함이다. 이진형 목사는 모임에 오시는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이다. 
세상에서는 노인 프로그램이 많지만 세상과 다름은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새로운 삶을 
되찾고 활력을 되찾아 지역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곳은 교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이라고 
말한다. 처음에는 40~50명으로 출발해서 지금은 매주 180명이 나오고 있다. 물론 등록 
인원은 많지만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했거나, 아니면 출타 중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은퇴하신 시니어를 부르던 Retire를 Re-Tire로 부르며 다시 타이어를 바꿔 끼우듯이 
노년의 나이가 되셨을 때, 다시 바꿔 끼어서 지금까지 경험하고 깨우친 진리와 영성을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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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트리(Silver Ministry)인 삶의 자리에서 계속 계신 분들로 남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 왔던 분위기에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해 보겠다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노인대학이야 말로 아웃릿치(Out-Reach)에서 인릿치(In-Reach)로의 전환이다. 다시 
말해서 젊은 사람들이 소외된 국가나 지역을 찾아가 선교와 봉사 활동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면 노인대학은 가만히 있어도 일명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들이나, 타 
종교를 믿는 분들이나, 단 한번도 종교를 갖지 않았던 분들이 마음의 문들을 열고 스스로 
교회로 찾아 온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복음을 전파해도 구원에 초청을 해도 
그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도 않는 것이다. 그렇게 애쓰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자기발로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것이다. 무엇보다 2015년 
가을 학기에는 미국 노인 부부가 등록을 했는데, 이 분들은 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모두 
견학을 한 후에 등록을 했다고 한다. 등록을 받은 목사님과 교장 장로님은 이 분들로 인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미국 노인 부부가 걱정하지 말란다. 그 이유는 ‘내 아내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아해서 그림을 그리면 되고 나는 서예를 배우면 되니까 그렇게 많이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수강 신청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걱정을 했었는데, 실상 수업 
시간을 보니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그분들에게 배려도 하고 각 수업을 같이 하는 노인 
분들도 눈치와 바디랭귀지로 서로 어려움이 없게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필자가 캘리포니아를 9년을 살면서 우리 한인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너무도 폐쇄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끼리는 너무도 잘 뭉치는데 타 
민족에게는 너무도 인색하고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을 본다. 사실 이민국의 나라인 미국은 
모든 민족과 타 인종들에게 거리를 두지 않고 최대한 그들에게 가까이 갈려고 하는데 우리 
한인 교회는 자꾸 ‘우리끼리만 찾고’ ‘우리끼리 만 뭉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젠 ‘우리끼리’라는 울타리를 걷어내어 이렇게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더라도 교회에 
대한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씽크 안의 노인들의 비율이 1/4이 지역 주민들인데 그 중에는 타 종교 믿는 
분으로 천주교, 기독교 유사 종교(이단), 불교 믿는 분들이고 3/4만 다른 교인들과 본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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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이라고 한다. 약 32주 동안 들었던 복음은 그들의 마음을 서서히 녹아 스며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속담에 ‘이슬 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서서히 복음을 받게 
되면서 나중에는 주일에도 교회에 나온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군 선교가 황금 
어장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노인대학이야 말로 복음의 황금 어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삶의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게 만드는 것이야 말로 가장 큰 
은총이며 기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효사랑 시니어 대학 
효사랑 시니어 대학(14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은 현 효사랑 선교회 
회장인 김영찬 목사가 2000년에 창립한 타지티브 교회(Positive Church) 내에 비영리 
단체로 효사랑 선교회를 2002년 6월 15일 설립했다. 효사랑 시니어대학은 2년제로 
시니어들의 신앙교육기관으로 개설 되어, 제 1회 졸업은 2007년 10월 1일에 12명으로 남성 
시니어 2명, 여성 시니어 10명이 졸업했고, 2회 졸업은 2009년 7월 3일에 11명으로 남성 
시니어 2명, 여성 시니어 9명이 졸업했다. 3회 졸업은 2017년 6월 3일에 있었다. 2017년 
졸업생들은 22명으로 남성 시니어 2명, 여성 시니어 20명이 졸업을 했다. 학기 제는 1년에 
봄학기(2월~6월)와 가을학기(8월~12월)로 해서 10개월 간 교육을 하는데, 매년 수료식을 
갖고 2년에 3분 1 결석 시 졸업을 할 수 없고, 졸업했을 때 졸업생들에게는 평생 수강 
혜택을 주어진다. 보통 한 학기에 35~40명의 시니어 분들이 참석하시고, 등록비가 매월 
20불($)이다. 수업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2까지 수업이 진행되고 
12시에는 식사를 함께한다. 65세 이상의 남녀 노인들로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연령층이 70세 정도로 여성 시니어 비율이 남성 시니어 분들도 보다 높고(4분 
1이 남성이고 4분의 3이 여성) 졸업생들의 비율은 10명 중에 1분이 남성 시니어 분들이다. 
8분의 목사님들이 발렌티어로 섬겨주시고, 12분의 강사들의 강의가 있다.  
강의 과목으로는 음악교실(합창단), 신 구약 성경 파노라마 교실, 스마트 폰 교실, 
그림으로 배우는 성경 교실, 라인 댄스 교실, 난타 교실, 찬양율동 교실, 생활영어 교실, 
건강체조 교실, 탁구교실, 컴퓨터 교실 등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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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랑 시니어대학 설립 취지 
미국에 사는 80세까지의 노인들을 부르는 호칭이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로 
바뀌었다. 80세까지는 혼자 활동할 수 있다고 해서 노인이라 부르지 않고 Active Senior라 
부른다. 이제 세계는 100세 시대가 되었다. 은퇴 전보다 은퇴 후의 삶이 더욱 길수도 있는 
시대를 살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노인으로 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아야 한다. 과거에 두 장도 부족할 
이력과 학력, 경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존경 받는 어르신으로 살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갈 자손들에게 최고의 유산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부모세대가 해야 할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자녀들이나 손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훈계할 시대가 아니다. 
오직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하는 시대이다(딤전 5:4). 효사랑 시니어 대학은 
노인이 아닌 존경 받는 어르신으로 살기 위한 교육과 훈련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며, 한 
줄의 믿음의 이력서를 쓰시도록 커뮤니티에 봉사하며 존경받는 어르신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멋지고 값지고 보람 있게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시니어 대학 학훈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 받는 어르신으로 살자.  
시니어 대학 구호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교육 목표 
부모로서 존경 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인격 확립 
커뮤니티 봉사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 및 적극 참여 
건강과 질병에 대한 기본 지식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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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며 소외 당하는 이들에게 
사랑으로 복음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해주어 전도의 사명을 실천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예심(예수님의 심정으로) 전도를 배워 가족과 친척 
이웃을 전도한다. 
대화법을 배워서 친밀한 대화로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  
효사랑 선교의 특징과 목적 그리고 주안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야 하는 가정들이 신앙이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 부모들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무너져 가는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효를 통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성령 운동을 하는 것이다.  
부모는 평생 교사라고 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삶에 원천이고 지표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민의 삶을 사는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정직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삿 2:10, 왕상 11:9). 그래서 부모는 정직한 믿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본을 보여 우리가 없는 시대를 살아갈 자녀들에게 정직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 주어야 한다(신 28:1-14). 
요약 
이 장에서는 미주 한인 교회에서 성공적으로 노인대학을 통해 교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더 나아가 교회 성장의 한 축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변화는 
소외된 노인들이나 타 종교를 믿는 분들이나, 단 한번도 종교를 갖지 않았던 분들이 마음의 
문들을 열고 스스로 교회로 찾아 온 Out-Reach에서 In-Reach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기존의 
성도들은 Retire를 Re-Tire로 지금까지 경험하고 깨우친 진리와 영성을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음도 알게 되었다. 노인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주안 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이전보다 더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액티비티로 참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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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존경 받을 수 있는 본을 보이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여 영적 
성장을 통해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남기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좀 아쉬운 점은 노인대학을 하는데 있어서 교회의 성장의 한 요소로만 생각하는 
교회도 있었고, 교회의 중직들이 다수 포함이 되다 보니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교회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교회나 단체에서 하는 노인대학은 한인 




제 3 장 
 
노인에 대한 성서적 관점
본 장에서는 성서가 노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 고찰해 
봄으로써 노인목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노인들의 모습과 그들의 사역적인 활동을 서술하고, 성경은 노인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에 대한 성서적 이해 
노인에 대한 이해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노화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지적하고 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에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 자연스러운 현상에서 노인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성경은 인생을 연속적인 몇 단계로 구분하며 기술하고 있다. 보통 
세 단계인 어린이, 성인(13세부터), 노인으로 구분한다. 또는 네 단계인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결혼한 남녀), 노년기로 나누기도 했다(렘 51:22). 노년의 경우 보통 노인과 아주 
나이 많은 고령자를 구분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렘 6:11)  
성서에서 노인에 대한 진술은 인류학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노인에 대한 인문학적인 견해와 극히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복음이 시대에 맞는 현실성을 담보로 한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관점 안에서 오늘날 노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김정희 2012:164). 그러므로 
노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서에서 노인에 대한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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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성경에서의 노인 
구약 성경에는 노인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으나 노년과 관련된 
말씀이 250여 곳에 기록되어 있다(Celements 1981:21). 히브리어 용어로 자켄(zagen)은 
“수염이 희다”는 뜻으로 60세 노인을 칭하는 말이다. 이 말은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말인데 노인을 가리켜 쓰이는 것으로 년 수를 다한 사람, 나이 많은 아버지로 쓰인다(창 
48:10; 삼하 19:32; 욥 12:20; 32:9; 시 72:18). 세바(seba)는 “흰 머리”란 뜻으로 70대 노인을 
가리켰다. “백발이나 은발의 사람은 정말 늙다”란 뜻이 있다(창 15:15; 창 42:38; 왕상 14:4; 
삿 8:32; 시 76:81; 호 7:9). 야세스(yases)는 80대 노인을 가리켰는데 “후들린다, 나이든, 
노쇠한”(욥 15:10; 대하 36:17)을 의미한다. 또한 야시스(yasis)는 “나이 들어 존경할 만한, 
덕망 있는”(욥 12:12)이라는 뜻으로 “노인을 공경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의미했다”는 
뜻으로 쓰여졌다(류형기 1980:185). 그러므로 구약성서를 중심으로 한 히브리어는 노인을 
주로 모발 및 수염이 희어지고 기력이 쇠퇴하여지는 60-80세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서에서 장수는 축복이며(창 15:15; 출 20:12), 노인은 지혜의 상징(욥 15:10; 신 
32:7)으로 공경하라고 명령한다(류형기 1980:140).   
성경에는 노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의 족보 기록을 보면 아담이 
930세, 셋이 912세, 에노스 905세를 비롯해(창 5:3-11) 가장 장수한 므드셀라 969세(창 5:27), 
노아가 950세로 대홍수 이전에는 인간의 수명이 평균 930세 였으나 대 홍수 후에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제한하셨다(창 6:3). 대 홍수 이후부터 
인간의 수명은 급격히 감소되어 족장시대에 아브라함은 175세(창 25:7-8), 이삭은 180세(창 
35:28-29), 야곱은 147세(창 47:28), 요셉은 110세(창 50:22), 모세는 120세(신 34:7), 
여호수아 110세(수 24:29), 그 후의 수명은 더 감소하여 100세 이상을 산 사람을 많지 
않았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시 90:10)고 표현한 
것을 볼 때 80세를 넘기면 장수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가운데 몇몇은 그 시기에도 
활발하게 일을 했던 노인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다의 요아스 왕(주전 840-801)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130세에 죽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김중은 
19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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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구약과 신약 시대의 인간의 평균 수명을 정확히 말하기 어려우나, 구약의 경우 
유다 왕들의 연령을 기준을 할 때 44세 정도로 추측할 수 있다(Wolff 1976:211). 물론 
성경의 구약에서는 평균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일을 하는 나이의 기준과 그 이후 은퇴의 
시기에 대해서 평균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한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면 
레위인들의 경우 회막이나 성전의 일을 맡아서 할 때 30세에서 50세까지 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있다(민 4:3, 30, 35, 39, 43, 47; 8:25). 경우에 따라서 그 후에 은퇴하여 쉬도록 되어 
있으나 공적인 직무에서 은퇴했다 하더라도 필요할 때 보조적인 직무는 계속 
수행했으며(민 8:25-26), 신약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노년에 제사장 직을 
수행하였다(눅 1:8-23). 신명기 32장에서는 젖 먹는 아이, 처녀, 청년 남자, 백발 노인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장대숙 1998:30). 특히 레위기 27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나타난 
서원규정에 의하면 인간의 연령을 4단계로 나누고, 남자와 여자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몸값의 기준을 달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 
 
해리스의 나이에 따른 구분표 
 
나이 남성 여성 
20-60세 은 50 세겔 은 30 세겔 
5-20세 은 20 세겔 은 10 세겔 
1개월-5세 은 5 세겔 은 3 세겔 
60세 이상 은 15 세겔 은 10 세겔 
           
이러한 구분표에서 볼 때 해리스(Harris)가 60세가 지나면 여자의 가치는 남자만큼 
그 비율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구약시대에 여성이 남성보다 노년기에 더 건강하고 
활발한 생활(노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주목할 만 하며, 남녀 60세가 
지나면 은퇴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Harris 19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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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서 노인은 100세 이상의 장수한 사람들도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사회적인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볼 때 일반적으로 60세를 전후해서 노인이라는 구분과 칭호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분명 이 숫자는 오늘날 이해와 평가와는 많이 다른 것이 
사실이지만 그 기준이 숫자 때문이 아니라 그 공동체와 사회 안에서의 역할을 마감하고 
후배들에게 그 기능을 전해 주는 내용으로서 기준을 삼았다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내용면에서는 오늘날의 기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약시대에도 노년의 기준 나이를 찾기 어려우나 구약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다. 예수께서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유대인들과 논쟁이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께 “네가 아직 50세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요 8:57)며 
질문하는 것을 볼 때, 당시 50세가 노년의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이상의 자료들을 
검토해 볼 때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노년으로서의 전환은 빠르면 50세에서 
시작하여 늦어도 60세부터는 노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김중은 1995:46-47).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신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때 노인의 백발은 약속된 하나님의 
은총이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식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위되는 노년의 삶은 
가치 있고 존귀하며 존경과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경외와 공경의 대상으로서의 노인 
구약성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경에서는 시종일관 공경할 대상으로서의 
노인의 모습을 강조 하고 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시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을 주셨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인 1-4계명이 끝나고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나머지 
계명을 규정할 때 그 첫 번째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다(출 20:12; 신 
5:16).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신 분으로 지금은 나이 드신 부모가 공경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를 지킬 경우 하나님께서도 장수로써 축복을 약속하셨다. 
또한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에서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명령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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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을 강조하는 구약성서에서 오직 단 하나의 예외로 부모를 경외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오경에서 부모에 대한 생각이 공경의 대상을 넘어 
경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특징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모’의 의미는 모든 나이든 
노인의 개념으로 확대(딤전 5:1-2) 되는 것을 말한다(오택현 2006:10). 신명기 28장 50절에 
보면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이 말씀은 노인의 
사회적 보호가 가족에 의해 보호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공경하다’의 뜻 카바드(kabad)는 구약에서 동사형으로 볼 때 3가지를 뜻한다. (1) 
그를 높이라 (2) 부모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보여주라 (3) 부모에게 존경, 경외, 복종을 
보여주라(레 19:3).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주 안에서”란 말을 필연적으로 첨부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경하라’는 말의 뜻은 막연하게 공경하라는 뜻이 아니라 노년의 부모를 ‘물질적, 정신적, 
환경적으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보살펴 드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Kaiser 1994:106). 레위기에서는 공경할 대상을 확대하여 “너는 센 머리(백발)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레 19:32)라고 명령하며 부모를 포함하여 나이든 
노인이 신체적 약함이나 무기력한 사회 생활로 인해 경홀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모든 노인들은 반드시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효에 대한 사고와 
이웃 사람에 대한 공경은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왔던 미덕이었듯이 성경에서도 
노인에 대한 공경이 사회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있다. 때문에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노인에 대한 공경을 잃어간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오택현 2006:12). 
요약하면 구약성경에서 노인의 백발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데 대한 하나님의 약속된 복으로서 여겼기 때문에 노인은 존경을 받고 노년은 복된 
인생의 단계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노인을 사랑과 경외와 공경해야 하는 그 이유로 첫째, 
부모 공경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요(출 20:12; 레 19:3; 마 15:4; 눅 
18:20; 엡 6:2).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다(말 1:6; 마 15:4, 21:37; 요 5:23). 셋째, 부모 
공경의 말씀 뒤에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각인(Sealed) 되어 있다(출 20:12; 레 19:3, 32;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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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딤전 5:4; 골 3:20). 넷째,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한다(신 5:16; 엡 6:3). 다섯째, 자신을 
낳은 부모라는 사실에 기초한다(마 22:32; 엡 6:2; 딤전 5:1-2). 여섯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레 19:2-3). 
지혜와 스승의 상징으로서의 노인 
지혜는 노인들의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경험을 통하여 후손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며 이끌어줄 수 있는 존재로 보았다(욥 15:7-10, 18). 지혜자로서의 노인의 
역할은 대표적으로 구약시대의 ‘장로’의 직분으로 나타난다. 장로를 히브리어로 
‘자켄’(zagen)이라고 하는데, 본래는 ‘노인의 얼굴에 있는 긴 수염’을 가리키는 것이다. 곧 
장로란 연령이 높고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지도자를 일컫는 말로 성경에서 장로는 가족과 
공동체내에서 일어난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충고와 권면을 통하여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지도력을 발휘하였다(신 21:2-6, 22:15-18, 25:7-9; 삿 4:2; 렘 26:17).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이사야의 심판의 말씀 안에도 그들의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사 3:1-2), 에서 장로는 유대나라가 의지하는 
존재 중 하나였다. 장로가 장로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사 3:4-5)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노인들의 오랜 
경험과 지혜 때문이었다(신 21:2-6, 22:15-18; 잠 24:23). 신명기 32장 7절에도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지혜를 구한 내용 
및 70인의 장로들을 임명하여 자문을 구한 내용을 보면, 노인들은 지혜의 조언자였다. 
노인이 가진 오랜 삶을 통한 경험은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귀중한 조언자 및 교사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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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때문에 구약성경에서 노인은 지혜와 함께 분별력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했다(김정희 2012:165-166).  
또한 노인들은 은퇴한 후에도 제사장을 돕거나 후배들을 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교육 및 종교적 활동을 수행했었다(민 8:24-26; 눅 1:18-25)(고양곤 2001:92).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왕이 그의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충성했던 노인들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청년들과 의논하므로 나라를 잘못 인도하고 쇠퇴의 길로 
갔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80세에 피난생활을 할 때에 
지혜롭게 자신을 도운 노인 바실래를 관직으로 초청했지만 사양한 사례가 있다(삼하 
19:32-39; 왕상 2:7). 이스라엘을 존재케하는 원동력이었는데, 첫째는 토라(율법)의 힘, 
둘째는 모림(선생)의 힘, 셋째는 호림(부모)의 힘이었다. 이스라엘에서 좋은 부모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거나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아니다. 자녀들에게 율법을 잘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주는 분이 가장 훌륭한 
부모이다. 유대인들에게 부모는 육신을 낳아주신 분이기도 하지만 정신을 낳아 주신 부모, 
즉 교사이기도 하다. 노인도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를 교육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자녀교육이 한 예로 실로의 제사장 엘리가 매우 늙었을 때 그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을 듣고도 형식적으로 타일렀을 뿐 철저하게 지도하지 못함으로 이해 98세 된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락한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삼상 2:22-36; 
4:15-22). 
시편 71편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에서 노인들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역할과 사명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시편 92편 14절에도 같은 내용으로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음을 퇴화나 무기력 해져가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영적 눈이 트이는 원숙한 인격적 성숙과 영적 성숙의 시기임을 말해주고 
있다(김은광 2011:43-44). 특히 성문서 안에 있는 지혜문서(욥기, 잠언, 전도서)는 그 중심이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성서의 어떤 곳에서보다 삶의 진수가 배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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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경험을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그 중에 잠언은 노인을 지혜의 원천이라고 
까지 정의를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젊은이들보다 앞선 삶을 산 그들의 삶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잠언 16장 31절에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이다. 여기에서 노인의 백발은 엘리 제사장과 같이 쇠약함이나 비둔함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삶의 여정을 아름답게 통과한 지난 세월의 
상징이며 그 대가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며 면류관이라는 것이다. 또한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잠 20:29)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젊은이의 역동성이 아름답듯이 나이든 노인의 백발은 그 사회를 
지켜온 수고와 노력의 상징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모습이라 
말할 수 있다(오택현 2006:17).  
그러므로 말씀들을 토대로 정리한다면 노인의 지혜와 경험을 매우 중요시하고 
높이 평가하여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주었고, 국가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조언과 
자문을 해주며, 종교와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구약성서에 
나타난 노인들은 자신들의 은퇴를 생산 활동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산 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의 노인 
신약성경에서는 구약성경보다 노인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예수님이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아직 50세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요 8:57)고 말한다. 이 말씀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당시 50세가 노인의 기준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헬라어 
게론(Geron)은 “자녀 출산이 불가능한 늙은이”(요 3:4), 기파스(Gepas)는 “늙은 나이”(눅 
1:36), 프레스부데스(Presbudes)는 “노인, 연장자”(눅 1:18; 딛 2:2)의 뜻으로 생산 능력이 
없는 생리적 노령과 연령적으로 연장자를 말한다(한정건 2004:20-21). 또한 장로를 
의미하는 프레스뷔테로스(Presbuteros)는 문자 그대로 완숙함과 지혜 때문에 대중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나이 많은 사람”을 의미한다 (Wagner 19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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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경건의 상징으로서의 노인 
신약성경에서는 노인에 대해서 많이 언급은 없지만 믿음과 경건의 롤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부터 40절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가 있다. 성경은 시므온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눅 2:25-26)” 삶을 살았다. 여기에서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잘 나타나고 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의 계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29절에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는 말씀 속에서 그의 삶이 이미 고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눅 
2:26-27)고 하는데, 이 성령은 유대 전통에서 예언의 영과 일치한다. 그런데 그 영이 
되돌아왔다는 것은 메시야 시대가 도래했음 시사한다(Williams 1992:300). 당시 예수님이 
메시야로 태어난 사실은 동방박사들과 몇 명의 목자들 이외는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시므온은 경건함이 깊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부여 받는 사람이었다는 특별함을 발견하게 된다. 그 특별함은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명이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마지막 사역을 주셨는데 그것은 
메시야를 만나고 축복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에도 제사장이 존재했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즐비했으나 그 많은 사역자들 가운데 유독 시므온이라는 
의롭고 경건했던 믿음의 사람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시므온을 통해 노년의 삶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며 믿음을 갖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시므온을 만난 직후에 여 선지자 안나가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메시야임을 알게 
된다(눅 2:36-38). 선지자 안나의 다른 언행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그녀의 
배경만 두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바로 그 내용 속에서 노인인 과부가 어떻게 
메시야를 알아보게 되었으며 평소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를 
가늠해 주고 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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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팔십사 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녀는 과부가 된 이후부터 무려 84년 동안 주야로 성전 
예배, 금식,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한다. 그냥 노인이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서 
성전에서 지냈다고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삶의 행적이 아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몸으로 
뛰어 다니는 사역보다 더 어려운 사역을 감당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크레이그 키널(Craig S. Keener)은 “유대 문화와 헬라-로마 문화는 보통 재혼한 
경험이 없는 과부를 경건하고 신실한 자로 여겼다. 유대 전승에 나오는 유명한 과부인 
유딧은 105세에 죽을 때까지 과부로 살았다고 한다. 본문에 나오는 두 숫자 7과 84를 
더하면(84라는 숫자를 안나의 나이로 보기보다는 안나가 과부로 산 기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그녀가 결혼 적령기인 14세에 결혼했다고 한다면 그녀 역시 105세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998:224). 80년이 넘도록 예배와 금식, 기도에 매진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가는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노인들이 그 시대 가운데 
메시야이신 아기 예수를 알아 보았다는 그 한가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즉 노인들의 예배와 
기도 사역 속에서 다른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보다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와 그 분의 뜻을 분별하는 특별한 능력을 겸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노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다. 그렇게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기에는 젊은이들은 너무나 분주한 생활을 하는 것이 그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공통점이기 때문이다.   
선교적 교회와 제자양육을 하는 교회가 있다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의롭고 
성령이 충만한 삶의 일부가 된 경건 훈련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녹아 있는 제자도(Discipleship)와 기독교 신앙의 핵심원리인 것이다 
존경과 공경을 받는 상징으로서의 노인 
신약성경에서는 노인은 공경 받는 자로 나온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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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노인과 젊은이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다.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울타리에서 노인은 주 안에서 진리로 양육시켜야 할 
특권과 임무를 부여 받았다.  디도서 2장 4절과 5절에서도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계하도록 하는 교육적 사명을 밝히고 있다. 또한 노인을 대할 때, 부모에게 하듯 공경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디모데 전서 5장 1절에서부터 9절에는 늙은 과부의 자녀와 손자들이 
어떻게 그 어머니와 할머니를 공경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서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딤전 5:5)라고 
하여 가정의 모든 일에 벗어난 노인들은 더 많은 시간과 힘을 교회에 쓸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노인의 흐려진 판단력과 신체적 특성으로 비롯된 일에 젊은이가 꾸짖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강조하고 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십계명 중 5계명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이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고, 옳은 일이며 약속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한다. 이 말씀을 지킬 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 6:1-3) 말씀한다. 예수님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중에(마 22:39), 제일 우선 순위적인 
계명임을 의미한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바울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며 순종을 부모 공경, 노인 공경의 핵심 덕목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부모 순종과 부모 공경 모두 다 “주 안에서”(골 3:20; 엡 6:1)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과 그렇지 못할 땐 불신자보다는 더 악한 자가 된다고 
경고한다(딤전 5:8).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와 노인을 거역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이다(딤후 3:1-2). 사도 바울은 노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한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 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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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딤후 4:6-8). 즉 사도 바울은 노년의 인생은 복된 
시간이며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의 시간이라고 말한다.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에서 과부의 법규(딤전 5:1-16)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섬김과 봉사를 노인에 대한 젊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섬김과 봉사로 연결시킴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지 노인들의 고난, 슬픔, 그리고 물질적 궁핍함에 대한 돌봄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인을 존경하여 그들이 공동체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field)을 
제공하였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오랜 삶을 통해 축적된 지혜와 경험을 
타인에게 전해 줄 수 있는 공간과 시간(time)을 마련하여 그들로 하여금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그 당시 늙은 과부는 공동체 내 
중보기도, 구제 사업의 봉사 직을 담당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딤전 5:9) (김정희 2008:164-
165).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며 육체적 노화에 빗대어 영적인 
신앙의 성숙을 말하고 있다. 육체적인 노쇠에 낙심하지 말고 영적인 성숙과 신앙의 열매를 
맺을 때가 바로 노인의 시기인 것이다. 노인은 향나무와 같은 분이시다. ‘향나무는 자기를 
쳐서 쓰러뜨리려는 도끼 날에도 향을 토해낸다. 향나무는 찍혀도 찍혀도 향을 발한다’. 
향나무는 오래 살면 살수록 더 진한 향을 품는다. 이것이 바로 노인의 지혜이며, 노년의 
아름다움이며 늙어감의 자태이다. 노인은 육체적으로는 노쇠 되었지만 신앙의 깊은 경지, 
즉 체험적인 신앙과 변함없는 인내로 영적 성숙함에 이르는 시기인 것이다. 바울의 목회 
서신에서도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 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딛 1:5)라 했다.  
그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장로와 감독의 직분을 노인에게 맡겨 지도력을 발휘 
하도록 했다. 이 리더십의 성격을 드러내는 데 사용된 두 개의 중요한 단어를 사용했다. 첫 
번째 단어는 ‘다스리다’라는 뜻의 ‘프로이스테미(Proistemi)’라는 말은 "앞에"를 뜻하는 
‘프로(pro)’와 "서다"를 뜻하는 ‘히스테미(istemi)’의 합성어이다. 다시 말해서 "다스린다” 
‘프로이스테미(proistemi)’는 말은 "앞에+서다" 곧 앞장선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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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린다” ‘프로이스테미(proistemi)’는 말의 뜻은 “앞에 두다(제출)”, “앞서 가다(인도)”, 
“뛰어나다”, “돌보다”, “다스리다”를 뜻한다. 곧 인도하고 돌본다는 의미가 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살전 5:12,13). 디모데 전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묻는데 여기에 ‘가정을 돌본다’ 라는 
뜻으로 사용된 헬라어가 바로 ‘프로이스테미’인데 , 하나님의 집에 사용되면서 그 의미가 
조금 바뀌었다.  
디모데 전서 5장 17절에서 사도는 어떤 장로들 가운데 ‘배나 존경할 자’가 있다고 
하며 그들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 부르는데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뜻으로 
‘프로이스테메’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아른트 깅그리히(Arndt-Gingrich) 헬라어 사전에 
의하면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첫 번째는 ‘선두에 서다, 다스리다, 지시하다’ 
이고, 두 번째는 ‘걱정하다, 돌보다, 도움을 주다’ 이다. 리더십을 묘사하는 두 번째 단어는 
‘인도하다’ 라는 뜻의 ‘헤게오마(Hjgevomai)’는 히브리서 13장에 세 번 나오는데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라고 되어 있다(Stott 2012:59-60). 이렇듯 장로란 연령이 높고 인생이 
풍부한 지도자를 일컫는 말로 성경에서 장로는 가족과 공동체내에서 일어난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충고와 권면을 통하여 올바른 삶을 살도록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결론적으로 성서에 나타난 노인은 지혜와 경험을 겸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노인을 공경하라 명령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한 
문제와 노인을 공경하는 문제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닌 하나의 문제임을 깨달아 이 시대 
노인이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고 복이며 가치 있는 삶이며 존귀하고 
존경하며 공경의 대상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요약 
본 장에서 필자는 노인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연구하였다. 구약 성경에서의 노인은 
지혜와 경험을 매우 중요시하고 높이 평가하여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주었고,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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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조언과 자문을 해주며, 종교와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은 자신들의 은퇴를 생산 활동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노인은 선교적 교회와 
제자양육을 하는 교회가 있다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의롭고 성령이 충만한 삶의 일부가 
된 경건 훈련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과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축복을 해주는 귀중한 사명과 특권이 주어져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필자는 성경에 나타난 노인에 대해 몇 가지를 알게 된 것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백발(노인)로 대표되는 노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킨 데 대한 은총이 선교적 목회에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둘째, 노인은 아무 할 일이 없이 버려진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노년에 할 일과 
사명을 가진 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임을 알게 되었다.  
셋째, 노인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쇠약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심을 알게 되었다. 
넷째, 노인은 의롭고 성령이 충만한 삶의 일부가 된 경건 훈련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노인을 공경하는 문제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닌 하나의 
문제임을 깨달았고, 그러므로 노년은 안나와 시므온 처럼 사는 삶이 예배이고 교회이며 
하나님의 은총이고 복이며 가치 있는 일이며 존귀하고 존경과 공경의 대상임을 알게 
되었다. 이런 삶이 노년이 꿈꾸는 삶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고 





제 4 장 
 
노인에 대한 선교학적 관점
본 장에서는 노인사역에 관한 선교학적 관점으로 노인사역에 관하여 논하겠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겠으나 간단하게 
언급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선교이며 선교는 어떤 활동이나 프로그램 이전에 
교회의 본질적 이해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교회의 모든 활동이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선교와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즉, 선교적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약한 자, 눌린자, 갇힌자(눅 4:18-20)들을 
구체적으로 돌보시는 분임을 말과 행동으로 증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한국일 
2010:109).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생활화할 때,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말과 
행동을 통하여 증거하기 위해 이세상 가운데 보냄 받은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란 하나님의 선교에서 교회의 자리와 목적 그리고 역할과 
기능을 찾고자 하는 교회론을 의미한다.  
선교적 교회는 기능적 측면에서의 선교(Missionary)를 넘어 존재론적이며 역동적인 
교회의 선교(Missional)를 지향해야 한다(이상훈 2012:98). 전통적인 해외선교의 관점에서 
볼 때 다소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나 선교는 본질적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부터 
출발하여 세계의 모든 지역과 상황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선교는 더 이상 지리적, 공간적 
차원에서 설명하지 않고 이 세상 전체가 선교 현장이며 교회는 먼 해외지역만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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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속한 지역을 선교현장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는 
세계적으로뿐만 아니라 때로는 다른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선교활동을 해야 하지만, 
그것을 위해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선교적 교회로 존재하며 활동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찰스 벤 엥겐(Charles E. Van Engen)는 선교에 대한 정의를 
“선교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교회로부터 교회가 없는 곳으로, 
신앙이 있는 곳에서 신앙이 없는 곳으로 장벽을 넘어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사람들 
서로간에 그리고 세상과 화해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교회가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도래를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는 것이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모이도록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표식으로 세상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Van Engen 
Syllabus 2012:29)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동시에 세상을 
향해 보냄 받은 공동체로서 우리 자신의 사회와 문화 안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동시에 우리가 존재하는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사역을 
이루게 된다. 선교적 사역은 지역적이면서 동시에 세계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에서 증인됨의 사역은 교회의 존재와 정체성, 나아가 그 존재의 목적과 사역적 활동을 
구성하고 숙고하는데 핵심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는 대리자로서의 삶을 사는 공동체가 바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다(이상훈 2012:99). 
교회의 본질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전하는 선교적 존재이며 
사역이기에 삶의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전하고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이 고령화 시대에 의도적으로 노인이 있는 곳으로, 신앙이 없는 노인들이 있는 곳으로 
장벽을 넘어가 젊은이와 노인들, 노인과 사회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는 선교에 
동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세상을 변화시키는 
매개체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31 
선교적 교회의 역사적 배경 
선교적 교회론은 서구교회라는 배경을 두고 있는 북미와 유럽사회와 기독교의 
변화에 대한 선교학적 성찰에서 시작되었다. 중세 시대 이후 교회의 존재에 대한 기독교 
왕국(Christendom)적 사고는 교회를 구조적으로 제도화시켜 버렸다. 즉 교회는 목회를 
통해 관리되고 유지되어야만 하는 것이라는 고정 관념을 고착화시켰다. 제도적인 교회의 
사고는 세상과 교회를 이원론적으로 분리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려고만 하며 유기적 
조직보다는 계층적 조직구조로 변해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Frost and Hirsch 2009:45).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의 영향으로 기독교의 진리는 거부당하고 말았다. 이러한 가운데 
기독교 왕국이라는 자동적 사고에 사로 잡혔던 유럽과 북미에 적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영국의 다원주의 문화적 상황에서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일부 소수의 
노인들만이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Newbigin 2012:476).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변화의 절실함을 맞이한 
서구 교회들은 그 돌파구를 먼저 변화된 상황을 이해하고 세상 속에서 교회됨의 의미를 재 
탐구하려는 노력을 시도해 왔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근거가 되었다(Newbigin  
2012:92). 이에 1980년대 북미 상황에 대한 선교학자들의 반성적 성찰에서 비롯된 학문적 
작업이 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신학적 통찰력을 준 사람은 영국의 선교학자인 
뉴비긴(Lesslie Newbigin)이었다. 
뉴비긴은 ‘새로운 건물’이란 뜻의 자신의 이름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에 맞서 
유럽과 북미적 상황을 하나의 선교지로 간주하고,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라는 
교회의 선교적 본질 회복 운동을 촉발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Roxburgh & Boren 2009:9). 
그는 다원주의로 인한 영국 교회의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저술 활동을 통해 종교 
다원주의 문화에 대한 복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시하였다. 그의 저술들은 영국과 
북미에 큰 영향력을 끼쳤고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Gospel and Our Culture Newwork)’ 
라는 선교적 교회 운동으로 확산되었다(문상철 2009:297). 1990년대 중반에는 뉴비긴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특한 목소리로 교회의 선교적 본질과 선교는 교회론이 아니라 
기독론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Van Engen 2004:85-8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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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구더(D. L. Guder)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선교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여금 그것이 선교적 명령을 실천하는데 있다. 선교는 
보냄(Sending)을 의미하며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 목적을 설명하는 성경의 
중심주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교회가 복음과 문화 사이에서 그의 본질적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가도록 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다. (Guder 2005:6-7) 따라서 선교의 새로운 전환이 교회의 본질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식과 그분이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그분의 선교라는 사실을 
재발견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선교적 교회의 특징 
선교적 교회란 전통적인 교회론에서 말하는 교회와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그 동안 
교회가 선교적인 책임과 사명을 등한시하거나 간과한 것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선교적 교회는 선교가 교회의 기능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 교회이다(Van Gelder 2003:53). 다시 말해 교회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며 성령에 의해 거룩한 삶을 살며,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적 
공동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벤 엥겐은 그의 저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서 
선교적 관점에서 본 교회의 네 가지 본질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통일성(하나로 
연합시키는, Unifying), 보편성(화목케 하는, Reconiling), 거룩성(거룩하게 하는, 
Sanctifying), 사도성(선포하는, Proclaiming)(Van Engen 2004:92-93)으로 말하고 있다.  
선교적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성결하게 하며 화목하게 하는,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이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사역하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지역교회 차원에서 선교적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사랑의 사귐을 이룰 때(Koinonia),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Kerygma),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길 때(Martyria), 비로소 
존재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Bonhoeffer 1994:134).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는 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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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의 대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론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편협한 종말론의 
주장과 같이 배제하거나 탈출해야 할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현장이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파송받은 선교 현장이다. 개인 구원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요 
3:16)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의 틀 안에서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선교적 교회는 문화를 중시한다. 문화화는 성 육신의 모델을 따른다. 복음은 특정의 
사람들과 문화 속에서 “육화”(en-fleshed) 혹은 “체화”(em-bodied)될 필요가 있다. 문화화는 
일종에 성 육신의 진행과정이다. 이 접근 방식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교회의 확장이 
아니라 각 새로운 상황과 문화 속에서 교회가 새롭게 “껍질”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파괴한다(Nissen 2005:265). 따라서 교회가 주변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지역 교회와 삶의 주변의 
문화적 상황은 선교적 교회의 핵심적인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스트와 허쉬(Michael Frost and Alan Hirsch)는 선교적 교회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성 육신적(Incarnational)이다. 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처럼 
흩어져 감을 말한다. 즉 선교적 교회는 문화 모자이크 속으로 빛처럼 소금처럼 녹아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 삶과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교회로 만들어야 한다. 침투하는 변혁적 공동체이다. 
둘째, 메시야적(Messianic) 영성을 갖는다. 성과 속을 구분하지 않고 그리스도처럼 
세상과 교회를 통전적으로 이해 한다. 다시 말해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세상을 죄악 된 
곳으로 나누지 않고 메시야가 하신 것처럼 세상 속으로 더불어 살아가며 복음을 삶을 
보여주는 교회이다. 문화와 세상에 참여하는 공동체이다. 
셋째, 사도적(Apostolic)인 사명을 갖는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타난 사도직, 
예언직, 복음 전도직을 이 시대에 구현해내며 수평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은사 중심적이며 사도적 제자도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나간다(Frost & Hirsh 
2009:33). 이에 최동규는 “GOCN의 선교적 교회론과 교회성정학적 평가”에서 선교적 
교회의 12가지 특성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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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교적 교회는 복음을 선포한다. (2) 선교적 교회는 모든 구성원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배움에 참여하는 공동체이다. (3) 성경은 선교적 
교회의 삶에서 규범적인 역할을 한다. (4) 이 교회는 주님의 삶, 죽음,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신을 세상과 다른 집단으로 생각한다. (5)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와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선교적 소명을 식별하려고 노력한다. (6) 선교적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향해 행동하는 방식에 의해 드러난다. (7) 그것은 
화해를 실천하는 방식에 의해 드러난다. (8)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해야 할 책임을 지닌다. (9) 이 교회는 환대를 실천한다. (10) 
예배는 이 공동체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경축하는 핵심적인 행위이다. (11) 이 공동체는 생성한 공적 증거를 
행한다. (12) 교회자체는 하나님 나라의 불완전한 표현임을 인정한다. 
(2010:247) 
이와 같이 선교적 교회는 존재의 상태(stat of being)가 아니라 과정(becoming)의 
상태를 재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는 온전히 성취되기는 어려워도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우리는 지구상의 교회는 불완전하고 미완성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여야 한다. 보다 더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한 노력으로 교회는 그 선교 책임이 
즉각적인 사역에만 한정된 것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선교는 우리의 ‘예루살렘’에 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지역적이며 동시에 지구적인 사명이다(Gibbs 2010:84). 그래서 김영동은 선교적인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그의 선교를 위해 
성도들을 부르시고 파송한다는 것, 하나님의 선교의 틀 안에서 교회의 존재와 목적과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다(2003:36-37).  
하나님의 선교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야(out of the 
world)하는 원심적 선교와 그러면서도 동시에 죄악 된 세상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야(into 
the world)하는 구심적 선교가 서로 양면성을 갖게 한다. 우리의 선교는 원심적 선교와 
구심적 선교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느 특정 분류만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에만 투자하지 말고 누구든지 똑같이 말씀과 양육, 기도훈련과 말씀 
훈련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말씀을 선포하고 
설득하여 구원시키는 방법이다. 벵트 선드클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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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적 선교(보편성)는 메신저들이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의 소식을 먼 곳에 있는 
사는 사람들에게 전해 줌으로써 이루어진다. 구심적 선교는 자석이 가진 자력과 같이,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로 이끄는 것이다(Glasser 2011:99). 
결국 선교적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일 수 밖에 없다.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고령화 
시대에 가장 이슈가 되는 노인을 선교적 교회로 접근해서 그들을 선교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선교적 교회는 문화를 중요시하기에 우리는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을 알고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노인들을 위한 사역의 필요성 
노년기에 들어선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대부분 부정적을 가지고 있다. 그 이미지는 
고집이 세고 완고하며,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지능적, 정서적 감퇴현상으로 인해 
이해와 타협이 불가하고, 신체적 노화현상으로 인해 경제력을 상실하여 돌봐주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더불어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할 때 또 다른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아닌 비생산적 시간의 삶으로 보았다. 그러나 노인은 무례하며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노인의 한 단면만을 보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자녀이며 배우는 학생이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마도 적합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노인일 것이다. 
노인이라고 모두가 지혜로운 것은 아님도 밝히고 싶다. 
평생 교육의 필요성 
노인들은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 환경에 따라 학습능력에 차이는 있지만 
학습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교육을 하게 된다면 최대한의 
학습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더 나아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노인을 “돌봐주어야만 
하는 존재” 또는 “배움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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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되지 않고 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격려 받아야 되는 존재” 또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여전히 가진 존재”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김정희 2012:169 재인용). 1985년 제4회 유네스코 국제성인교육회의는 
“평생 학습권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도구” 라고 밝히고 있다(www.kocw.net). 이 
평생 교육 이념은 두 가지 점에서 노인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평생교육의 
이념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에 걸친 계속적인 교육과 배움을 강조함으로써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교육부(보통 아동 부, 청소년, 청년)에만 편중되어 있던 것을 교육의 시기의 
제한적 고정관념을 전 생애에 걸친 평생의 주기로 전환시켜 주고 있다. 둘째는, 평생교육의 
이념은 지금까지 교육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노인에 대한 교육이 더욱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따라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인간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평생학습이 필요하게 되었다.  
교육이 인간으로 하여금 올바른 인격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격려함과 
동시에 방향을 제시하여 학습이 개인에게는 자아발견과 자아실현을 이루고, 사회에게는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미를 가진다면(김영규 1998:33), 
이에 반해 기독교 평생교육은 신학적인 교육이론과 실제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 
박경호는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모든 발달 단계의 학습자들과 모든 형태의 교육을 
통합하며 끊임없는 교육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한 교육 이론과 
실제의 통합이다(박경호 2006:23)라고 했다. 이러한 점에서 평생 교육의 이념은 새로이 
노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노인 교육 목회의 교육의 필요성 
노인을 위한 교육 목회가 왜 필요한가? 많은 교회들은 미래를 책임지어야 할 젊은 
세대들이나 자녀 세대들에게 교육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은 고령화의 시대에 살다 보니 예전의 노인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분들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끔 고 
학력의 소유자나 소득이나 지위와 명망이 있는 사람들 만이 교육기회로 형성한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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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이나 소득이 낮은 노인들의 학습기회를 차단하는 장벽이 있는데 그것 먼저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고령화에 들어선 이 시대에 노인들에게도 균등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장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갈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는 변화하는 자신의 몸과 주위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처해 나아간다. 노인 교육은 바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이며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심과 긍지를 품고 자유를 누리며 살기 위함이다. 노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몸과 환경에 관리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 노인이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신체와 정신 및 주위 환경에 대해서 새롭게 배워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 교육은 나머지 인생을 보람있는 재생산, 즉 
의미 있는 봉사의 삶을 살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노인은 무례하며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노인의 한 단면만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의 백발은 면류관(잠 
16:31)이며 지혜와 지도력의 상징으로 생각되어 왔다. 사람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자녀이며 배우는 학생이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마도 적합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은 지혜로운 노인일 것이다. 노인이라고 
모두가 지혜로운 것은 아님도 밝히고 싶다.  
노인 교육의 목적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성숙, 신앙발달 그리고 개인 및 사회적 
구성원 등으로 표현되어 왔다. 이 같은 교육 목적들은 전통적으로 교회의 사명을 
신학적으로 명기한 케리그마(Kerygma), 코이노니아(Koinonia), 디아코니아(Diakonia) 같은 
용어와 거의 유사한 의미로 이해되어 왔다(강희천 1991:307). 따라서 노인을 위한 기독교육 
목회의 목적은 신앙성장, 기독교적 삶의 성숙, 노년기에 닥치는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새로운 삶(Re-Tire)으로서의 필요성 
한국에 있을 때 자주 들었던 말 중에 “인생은 60세부터다” 라는 표현이었다. 이 
말도 이젠 바뀔 때가 되었다. “인생은 100세부터다”라고 말이다. 요즘 건강 100세라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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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보통 100세 이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그래서 평생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해보면, 첫째는 은퇴 후에 
오랫동안 노년생활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의 
노인교육은 여행, 골프, 바둑, 낚시 등을 즐기거나 집에서 TV를 보면서 여가를 보낸다. 즉 
교육이 하나의 무료한 삶을 충전시켜주고 즐겁게 지내도록 하는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맥도널드를 한 예로 들어 말한다면, Korea-town에 있는 Western Ave-7th St 사이에 
있는 McDonald 매장에서 한인 노인에게 한 무례한 행위가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유는 
한국 노인들이 실내에서는 커피나 음료수를 계속 리필해서 마시고는 하루 종일 앉아 
신문과 대화로 일과를 보내시고, 매장 바깥 의자에서는 장기와 바둑을 두면서 담배를 
피우고 나서 아무데나 버리고 오물들을 버리며 때로는 고성방가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일로 맥도널드는 음료수 박스를 카운터로 집어넣고 바깥 패티오 의자들을 다 
없애버렸다. 필자가 처음 미국에 왔을 당시에만 해도 맥도널드나 다른 푸드 체인점에서는 
음료수나 설탕과 크림 등은 다 카운터 바깥에 있었다. 그런데 유독 웨스턴과 7가는 그렇지 
않았다. 그 이유를 미국에 40년 전에 왔던  교인이 말해 주었다. 이렇게 대부분의 노인들은 
여가 시간을 맥도널드에서 보내고 있다. 한인 노인의 문제라고만 보지 말고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현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한다. 여가 선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사회와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익한 
시간과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관을 습득하는 것이다. 
노인교실, 노인학교, 노인대학,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기타 종교 시설의 
교육기관 등에서 학습의 형태로 존재하게 해서 과학의 발달로 사회와 세대간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노인의 상실감 극복 차원에서 필요하다. 인생주기에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세 번의 정서적 위기는 사춘기, 갱년기, 노년기에 나타난다. 그런데 청년기의 
위기는 소망에 대한 좌절과 관련되지만, 노년기의 위기는 신체적 상실, 배우자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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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상실 등에서 오는 절망감이다. 즉 노년기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상실로 인한 고독과 
외로움과 함께 자신의 존재에 대한 허무감과 장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인해 절망상태에 
들어가기 쉽다(양선화 2007:17). 목회를 하면서 경험해 본 바로는 많은 노인들에게 
찾아오는 절망감 중에 가장 큰 것은 배우자의 죽음이었다. 그 상실감은 곧 바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오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의 능력을 활용하도록 하는 반면 다양하게 찾아온 무료한 
시간들을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만든 것과 상실감을 극복하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게 
하는 것이 평생 교육의 의미라 하겠다.       
돌봄의 필요성 
고령화 시대가 급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한인 전통적 가족제도 붕괴와 노인 
부양의식의 변화가 초래 되었다. 핵가족화와 노인의 위치 변화, 노인의 역할상실 문제, 
노인의 여가 활용 문제, 노인의 빈곤 문제, 노인의 건강문제, 노인의 고독 및 소외 문제, 
노인의 죽음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도널드 오렌 카우길과 로웰 돈 홈즈(Donald Olen 
Cowgill & Lowell Don Holmes)가 주장한 현대화 이론(modernization theory aging)에 따르면 
사회가 현대화 될수록 노년층의 지위는 낮아지고 주요한 사회활동에서 멀어지게 된다. 즉 
의료 및 보건 기술의 발전, 생산체계의 변화 및 생산기술의 발전, 도시화, 교육의 대중화가 
현대화의 핵심 요인이 되어 노인문제를 초래한다. 노인문제의 양상으로는 건강 약화, 
수입의 절감, 역할 상실, 부양 및 보호의 문제, 긴 여가시간, 사회적 및 심리적 소외로 
나타난다(권영규 2000:24 재인용). 
가족 관계 상황 
미국 사회가 이미 자녀나 부모가 개인적 독립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개인주의가 
뿌리 깊은 역사를 쌓은 사회이므로 노인만이 가정이 정상이고 오히려 확대가족 구조를 
갖는 가정이 비정상으로 보이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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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옥이 미국 가정의 노인과 자녀들의 동거 상황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정리하면 이와 같다. 
미국은 스스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녀에게 기대고 싶어하는 
잠재의식을 들키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인의 삶은 선이고 역으로 병들고 의타적인 노인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근거하여 스스로 멋지고 긍정적인 독립생활을 통해 
이른바 이상적인 노화, 성공적인 노년의 상징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기옥 1992:159-163)  
자녀들의 경우는 “성인 자녀 75퍼센트가 부모가 노후에 혼자 살 수 없는 경우 꼭 
모셔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14퍼센트가 모시지 않겠다고 했고 나머지는 응답이 
없었다”(National Public Opinion Poll Conducted for Parents Magazine 1989:103).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노인복지제도에 의해 노후에 주거 환경을 제공한 것이 편리함과 재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는 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분이다. 많은 노인들이 가족과 동거를 
원하면서도 노인보호 시설로 자의적인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등 떠밀려 거주지를 
옮기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노인 부양에 대한 가족 돌봄 
미국에서의 노인의 권위는 한국에서의 권위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인들끼리는 노인에 대해 어느 정도 공손하게 대하고 공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직까지는 동양적 사상, 특히 한국의 전통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의 전통적 
문화는 효를 중심으로 가족관계의 통합성 유지에 있으며 이는 특히 부모 자녀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 요즘 한국의 케이팝(K-POP)의 열풍으로 한국의 문화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다. 그로 인해 예전에 보지 못했던 한글 공부에 열을 쏟는 외국인들과 한국의 
부모들이 생기게 되었다.  
필자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만 해도 이민 온 자녀나 유학생 온 학생들에게 한어를 
전혀 쓰지 못하게 한 부모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한어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1.5세나 2세는 
전혀 한어를 못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그들의 가족사를 보면 부모님 세대는 한국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은 미국적 사고에 한국적 사고는 10퍼센트 정도만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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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그들에게 한국적 사고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그러나 
의식 있는 부모님들은 매주 한글 학교를 보내고 매를 들어서라도 한국 문화를 가르친 
결과는 한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서 어느 곳에서도 쓰임을 받고 있다. 이런 자녀들은 
아직도 한국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노인을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안다.  
물론 한국에서만큼의 공경은 아니다. 이런 가족 중심의 사회에서 핵가족화로 인해 
점점 홀로 사는 노인들이 생기게 되고 노인 아파트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졌다. 어쩌면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노인들의 주거 환경이 이렇듯 바뀐 것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노인의 역할 상실감이다. 필자의 교회에도 구역예배나 교회의 모임을 갖는 것이 
무척이나 힘이 든다. 그 이유가 부모들은 맞벌이 부부가 되어서 자식들을 돌볼 수 없으니까 
노인들이 픽업이나 집에서 식사 및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13세 미만의 어린이 
만 집에 혼자 두었다가는 부모들은 감옥 가든지(각 주에 따라 다르지만 캘리포니아는 13세 
미만), 자식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추방 당하는 수가 있다. 그러기에 두 부부가 생계에 
뛰어들어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젊은 부부들에게는 노인 이상 더 좋은 것이 없다. 문제는 
자녀를 다 클 때가지 돌보고 키웠더니 늙어 노인이 되어도 여전히 자식들을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가족 부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자녀들이 노인 돌봄에 시간과 비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가시적인 
이유가 먼저 생각되겠지만 그 이면에 노인과 함께 살기 어려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세대간의 갈등이다. 분명한 것은 노인들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의존하거나 효에 대한 
실천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성향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과 전통만으로는 노인들의 기대를 소화하지 못한다. 결국 끊임없는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노인들을 모시기 어려운 이유는 재정과 시간의 문제라기 
보다는 세대간의 갈등이다. 이 갈등은 부모가 지닌 전통적인 가치관과 자녀 세대간의 미래 
지향적 사고에 대한 갈등, 오랜 기간 동안 자식에게 투자하고 자식은 성장 후 부모에게 
수행해야 할 서비스나  적절한 보상에 대한 갈등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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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수단인 결핍으로의 돌봄 
노인문제라 하면 네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빈곤, 질병, 고독 그리고 역할 상실이다. 
이 가운데 노인들이 당면한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생계수단의 결핍으로 인한 
빈곤의 문제이다. 필자가 섬겼던 교회는 85퍼센트 이상이 노인들이다. 그 노인들 중에 
3분의 2 이상이 시민권자이다. 10년 전만해도 영주권자라도 65세 이상 저소득층이면 
생활보조로(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한 달에 한번 월 페어를 받았는데, 지금은 
시민권 자들만 준다. 문제는 매월 정부가 주는 저소득 노인연금 만으로 사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각 주마다 받는 돈이 다를 수 있지만 캘로포니아에서는 부부는 1551불($), 
개인은 850불($)을 받는다. 이 돈으로 노인 아파트, 공과금을 낸 나머지 돈으로 생활해야 
한다. 설문지 조사에도 나왔지만 자녀로부터 용돈을 받는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용돈을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으며 생활하고 있다.  
여기에 건강도 무시를 못한다. 다행히 노인에게 메디케어-메디칼 혜택을 주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간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노령화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노령화에 의한 
생리적, 신체적 변화는 강화보다는 약화로 변화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자연적인 현상과 
더불어 질병에 대한 저항의 약화는 각종 만성적인 병과 노인병에 시달리게 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 각 기관의 조정능력이 쇠퇴하고 신체가 외부자극에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하며 신체의 면역체계가 그 효율성을 잃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생물학적 
노화라고 한다(배철형 1996:28). 이로 말미암아 경제적 활동이 제한적이게 되고 아울러 
삶의 의욕과 자신감까지 상실하게 된다. 여기에 노인에게 찾아온 소외감과 고독감은 다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러한 현상은 세대간의 기대하는 가치가 과도기적 혼란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1세대와 1.5세의 부모들은 한국적 전통적인 가치로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큰 
반면, 자녀들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형성된 문화와 교육 그리고 사회를 통해 부모의 
기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로 인한 실망과 좌절, 소외감은 자녀에게 큰 
기대 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다. 세대간의 갈등, 언어의 장벽, 문화의 갈등, 
교육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인해 노인들은 점점 더 소외감과 고독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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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우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노인이 자립적인 노인보다 더 고독감을 많이 
느끼게 됨을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2011년 한국 노인의 생활실태와 의식 조사를 통해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노인의 
29.9 퍼센트는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노인 중 11.2퍼센트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년기 진입에 따른 소득이나 신체적 기능 저하에 대응하는 
정책 외에도 노인의 고독과 소외 방지를 위한 주관적 심리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노인 복지로서의 필요성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고령 인구의 
증가는 노인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국가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장수가 더 
이상 축복이 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는 21세기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 중에 하나로 꼽는다.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60세 이상 노령층은 10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2050년에는 20퍼센트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노동력의 노후화와 세대간 갈등 등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노령층이 많은 유럽국가들의 경우 낮은 출산율과 높은 수명에 다른 노동력 부족과 사회 
전체의 노후화가 빨라지고 있다. 노인들이 계속 일자리를 지킴으로 젊은 노동력의 
노동시장 유입을 차단, 신구세대간 마찰을 빚기도 한다.  
미국 사회의 노인 복지 
미국 행정체계는 한국과는 달라 먼저 여러 주 정부가 생겨 주법과 행정체계가 
확고하게 운영되다가 주 정부가 연합하여 연합 주를 형성하였다. 즉, 주마다 독립적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가 주들이 연합하여 공통의 목표를 지향하는 연합주가 되면서 
연방정부 법이 나중에 생겼다. 그 기능이란 매우 포괄적 원칙과 재정 지원 규칙 중심으로 
되어 있는 특징을 갖는다. 노인복지 제도 역시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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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복지 제도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가 자체의 특징을 설명해야 
한다. 미국은 복합적인 인종으로 구성된 이민자로 구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갖는 특성이 
있다. 미국 정부가 모든 것을 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자율권이 주어져 운영이 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인종의 다양함과 
이민자들로 구성된 언어, 문화의 차이 등이 복지 제도의 실현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노인문제들도 이러한 특수성에서 이해해야 한다. 노인문제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흑인을 비롯한 소수 인종으로서 남성 노인보다는 여성 소수 인종 노인이 
주종을 이룬다. 특히 한인 노인의 경우는 미국 사회에서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문화적 이질성을 경험하여 노후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미국의 노인 복지 목적은 노인들의 기본적인 욕구 요소들을 충족시켜 주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린다. 다만 욕구의 내용에 있어서 
소위 물질적, 생리적 욕구는 최소한의 수준을 만족시킴으로써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보다 고차적 욕구의 충족에 대비하고 있는 경향을 
발견한다. (이인수 2005:135) 
다음에는 미국의 노인복지법이 추구하는 복지제도를 정리해 보면, 노인복지법의 
목적은 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제1조 미국 의회가 규정하고 있는 노인 복지법의 목적은 10개로 구성되고 
있다..  
1. 퇴직한 노인에게 미국의 표준생활기준에 부합하는 충분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 
2. 경제 능력에 상관없이 현재의 과학기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 
3. 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 주거시설을 확보하고 유지하며, 
이들 시설이 개별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위치 및 구조가 
적합하고 편안한 주거시설이 되도록 할 것 
4. 시설보호 및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해 충분한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노인이 자신의 주거 지역, 자신의 거주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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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체계를 개발하고, 이들을 부양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5. 연령으로 인한 고용 기회의 차별을 예방하고 노인 고용 기회의 확대 
도모 
6. 산업역군으로서의 사회기여 후에 건강하고, 명예롭게, 그리고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퇴직할 수 있도록 할 것 
7. 사회, 문화, 교육과 훈련, 여가활동의 광범위한 영역에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8. 실비의 교통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지역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 보호주거시설의 선택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시설이 취약한 
노인에게 지속적 보호의 차원에서 서비스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9.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실증적 연구를 즉각적으로 
활용할 것 
10. 노인의 복지를 위하고, 학대, 유기, 악용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노인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주관하는 데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것. (임춘식 외 2005:168-169) 
사회복지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를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사회, 경제, 교육, 건강의 
욕구를 사람들에게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와 전체 사회의 집단적인 복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 체계”라는 것이다(박광준 2002:23). 즉 사회복지는 
사회 구성원이 불행과 건강하지 못한 생활에 빠지지 않게 하여 복리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하려는 국가의 적극적인 시책과 방법을 총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공중위생, 
의료관계 등이 포함된 일반적 공공 시책은 물론 사회보험과 정책 등의 사회정책과 
사회사업 등을 포괄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 개념에는 국민 개개인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전제되어 있으며, 이를 사회적으로 실현시킬 책임이 각 개인과 
사회에 공동으로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사전은 복지(Welfare)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첫째, 복지는 신체적인 건강, 정서적인 안락, 경제적 보장의 조건이다. 둘째, 
사회의 시민들이 그러한 조건을 성취하도록 돕는 사회의 노력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지는 
사회복지(Social Welfare)와 매우 흡사한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사회복지란 사람들이 
사회의 유지에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써 자기들의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건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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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need)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 이익, 서비스의 국가적 체계, 지역 사회나 사회의 
집합적 복리의 상태로 설명되고 있다(맹용길 1997:1314). 이러한 맥락에서 신체적인 
건강의 요구, 정서적인 안락의 요구, 사회 경제적인 보장의 요구 조건과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되 생명을 보전하는 작업의 틀 안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기독교적 관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노인 복지 서비스와 제도의 현황  
미국의 노인복지 정책은 크게 첫째, 사회보장(social security)과 둘째, 보건 및 
의료보장(health & medical care)의 두 가지 형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보장은 
노후의 전반적 생활과 관련된 재정 지원으로서, 평소 납부한 세금을 근거로 지급되는 노령 
연금이며, 보건 및 의료보장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노후 의료보험 성격의 기금이다. 미국의 
노인복지 프로그램 법(U>S> Congress, U>S> Code Title 42, Chapter 35-Programs for Older 
Americans, 1994)은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전국적 서비스 체계 
확충에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 법안이 갖는 공식적 목적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노인을 돕기 위한 새로운 혹은 개선된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는데 
있다. 지원 방법은 각 주정부로 하여금 노인을 위한 지역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연구, 개발, 혹은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원금(grants)을 지급하는 것이다. 둘째, 보건교육후생성(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안에 노인청(Administration on 
Aging)이라는 통괄적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소득, 건강, 
주택, 장기 요양, 학대 및 유기로부터의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춘식외 2005:168)  
미국의 복지 서비스는 연방 정부, 주 정부나 단체에서 너무도 잘 되었다. 그것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윤택하게 하고 개인적 삶의 만족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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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적 노인 복지 
교회 안에서 왜 노인 복지를 하려고 하는가? 복지는 사전적으로 보면 “행복, 만족 
할만한 생활 환경”으로 정의되고 있다(동아새국어사전 1989:891). 간단하게 말해서 노인 
돌봄이다. 사회에서 하지 못한 부분을 교회에서 그리스도적 사랑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윤과 어떠한 목적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교회가 직접 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노인 아파트도 운영한다.  
필자가 섬겼던 교회의 권사님 중 한 분은 실제로 교회가 운영하는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노인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렇듯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노인을 돌보기 위한 노력을 
솔선수범할 때 인식과 태도에 변화를 보일 것이고 교회의 이미지도 좋을 것이다. 물론 
깨끗하고 투명하고 정성으로 운영했을 경우를 말한다. 이기옥은 미국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자신의 연구 논문 가운데 마지막 결론을 흥미로운 내용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 파산이라는 것이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spiritual bankrupsy” 라고 하면서 그것이(노인 부모를 
모시기를 거절하는 자녀들 상황) 부모에게 냉담할 수 있고 그것이 
부끄러운지도 죄가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끌고 가는 원흉이라고 
판단하고 문제시 해야 한다. 노인 주거문제는 궁극적으로 사랑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야다. 종교 교육이나 도덕 교육이 보강되어 인간본연의 따듯한 
의존관계를 되찾을 때 노인문제는 자연히 풀릴 숙제라는 것이 결론이다. 
(이기옥 1993:171) 
그러므로 노인 복지 목회는 노인 생명 구원이다. 목회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고 
지탱할 수 있도록 보전하고 경영하는 일에 사람이 동참하는 통합적 작업이다. 이 생명을 
우리가 창조하는 일은 못하지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존중하고 살리고, 
지탱할 수 있도록 보전하고 경영하는 일에 동참하여야 할 부르심을 받고 작업하려는 것을 
목회로 인식해야 한다(1997:12). 
요약  
본 장에서는 선교적 존재로서의 성도됨과 노인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먼저 선교적 교회론 에서 선교적 교회가 태동할 수밖에 없었던 선교적 기류들을 
역사적으로 먼저 배경을 보았고, 그 선교적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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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였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사역의 필요성으로 평생 교육의 필요성, 노인 교육 
목회의 필요성, 새로운 삶(Re-Tire)으로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더 나아가 노인 
돌봄의 필요성에서는 가족관계 상황과 노인 부양에 대한 가족 돌봄 및 생계 수단인 
결핍으로서의 돌봄에 대해 알아 보았으며, 노인 복지로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국 
사회의 노인 복지와 서비스 제도의 현황을 알아 봄으로서 미국에서의 노인 복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게 되었다. 따라서 노인 목회는 노인 성도들을 재 교육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을 
기준으로 약 13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일본이나 스웨덴보다는 다소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2000년대 기준 성비를 볼 때 65세 이상 노인 중 남자：여자는 1.4：1 정도로서 남성 
노인의 수명이 여성의 수명보다 낮아 남녀간 격차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배우자가 있는 
비율도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56.6퍼센트에 불과하여 한국의 80퍼센트 이상보다 매우 
낮다는 것이다. 동별 비율을 볼 때 남성 노인은 배우자와만 동거하는 비율이 72.6퍼센트 
이상이고 자녀나 다른 가족과 함께 사는 비율은 7퍼센트 정도에 그친 반면, 여자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가40.8퍼센트 정도이며 자식 등 다른 가족과의 동거는 16.8퍼센트나 
되었다. 남자에 비해 여성 노인이 자녀를 비롯한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동거 비율이 매우 
높긴 하지만, 한국 노인은 남녀 합산해 볼 때 52퍼센트 정도가 자녀와 동거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미국은 역시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나 수발 의존보다는 부부만이 해결하거나 
여러 가지 복지제도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곳 미국에서 노인 성도들을 향한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봐야 하고 
또한 평생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나 지역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성숙한 면모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노인 목회는 우리 모두 
함께 가야 할 길로서 작게는 갈등과 장벽을 넘을 수 있게 하고,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임을 알았다. 
선교적 제자도를 정의하면서 제자도가 예수의 세계적 사명의 연속선상에서 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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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해야 할 선교적 삶이 바로 선교적 제자도이다. 이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 선교적 
이해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사명에 부름 받아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로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는 삶”이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 5 장 
 
노인에 대한 사회 과학적 관점
본 장에서는 노인에 대한 이해와 특징에 대해 먼저 논하도록 하겠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교회도 고령화 시대에 노인 문제를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의 정의와 노인 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노인의 정의  
노인이란 어원상으로는 ‘늙은이’ 또는 ‘나이 많은 자’로서 흔히 평범하게 사용되는 
용어이면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노인에 대한 
개념은 국가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과 사회의 관습, 규범 또는 그 사회의 전통과 
역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박석돈 외 2008:15). 이는 최근 60세를 노인으로 
보는 견해로부터 65세를 전후하여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노년기를 정확히 몇 세부터로 정할 것인가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이를 들어간다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퇴화만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심리적,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과 관련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최순남 2002:3).  
1951년 미국에서 열린 제 2회 국제 노인학회에서는 노인이란 인간의 노화(aging)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Report on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Gerontology 
1951:5). 이를 세분화하면, 노인은 ⑴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조직에서 
결핍이 있는 사람, ⑵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⑶ 
인체의 기관, 조직기능 등에 있어서 감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⑷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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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적응성이 정신적으로 결손 되어 가고 있는 사람, ⑸ 인체의 조직 및 기능 저장의 
소모로 적응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연령의 경과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기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이혜원 2004:12-13). 
한국에서는 노인을 노화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노쇠와 사회적 역할의 감소로 
의존적이며 이를 사회 문화적인 효(孝)라 개념으로 정하고, 연장자로서의 권위를 갖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에 덧붙여 전통적으로는 만 60세를 환갑년(還甲年
)이라고 정하여 노인 됨을 표명한다. 그리고 생활보호법 중 노인보호 대상자에 관한 
규정과 노인 복지법에서는 65세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민경익 1997:11). 동아일보 
사설 중 “몇 살부터 노인인가? 라는 주제의 글에서 “노인의 기준이 65세로 정해진 것은 
노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50세 미만이던 19세기 후반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때” 라고 말하면서 평균 기대 수명이 남자는 77세, 그리고 여자는 83.8세인 
2009세의 기준에 근거하여 볼 때, 노인의 기준을 65세로 정하기보다는 70세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임창복 외 5명 2011:4)고 하기도 한다. 
이처럼 종합적인 측면에서 노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이와 같다. 첫째, 역 
연령(Chronological Age)으로서 시간 경과의 단위인 달력의 시간에 의하여 일정한 연령 
등에 도달한 사람이다. 둘째, 사회적 역할 상실에 의한 노인으로서 주요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한다. 셋째, 기능적 연령(Functional 
Age)으로서 개인의 특수한 신체적 및 심리적 영역에 있어서 기능의 정도에 의해서 노인을 
규정한다. 넷째, 가족 내에서의 노인에 대한 정의로서, 손자 손녀를 얻음으로써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이 새롭게 생길 때 본인뿐 아니라 가족 내에서 노인으로 대접하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개인의 자각(Self-Awareness)으로서 개인 스스로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한다(권영규 2000:23). 즉, 노인이란 단어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노화와 더불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점차 쇠퇴하여 
생활 기능 수행상의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2004:13)” 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다만 노인이란 기능적인 측면에서 신체적 활동이 현저하게 감퇴하고,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불안감과 고독감, 보수성 그리고 자기중심 성 및 의존성이 증가하며 사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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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는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시기에 놓여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이라고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노인에 대한 특성 
발달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노화는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령화의 과정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보는 반면 생물학적 
측면에서 보는 학자들은 30세를 성장이 멈추는 노화의 기준점으로 보기도 한다. 우리가 
노화를 언급할 때 흔히 생리적 노화(Physiological Age)만을 생각하게 되지만 노화의 
개념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와 성격을 포함한다. 달력상의 나이(Calendars Age)에 
따른 노화, 주관적 판단에 의해 노인으로 보는 노화(Mental Age), 신체적 나이의 증가로 
따른 심리적 나이(Psychological Age)에 따른 노화, 개인의 외모나 정신 기능 등의 수준을 
근거로 하는 기능적 연령(Functionl Age)에 의한 노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보면 하나의 유기체로서 출생하여 성장, 발달하고 결국에는 죽음으로써 그 
활동을 정지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생리적인 퇴화과정(Degenerative 
Processes)이 재생과정(Regenerative Procresses)을 능가하여 유기체의 파괴가 일어 나는 
것을 생리적, 신체적 노화라고 한다. 노인의 건강은 이 신체적 노화에 따라 약화된다. 
그러나 노화현상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지만 노화의 속도에는 분명하게 
개인차가 존재한다. 노화가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해 진행하는 것과 같이 한 개인의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 역시 전 생애에 걸쳐서 진행된다.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라도 여기에 
대처하는 모습은 연령에 걸쳐서 다르게 나타난다. 노년기의 성격 또한 그 이전의 연령과 
비교 해 볼 때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개인의 성격 특성이 전 생애를 통하여 일관성을 
지닌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성격 특성이 변화된다는 입장도 최근 심리학, 사회학 그리고 
기타 인접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결과에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성격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변화의 과정은 개인이 가진 소질적인 성향과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각하고 반응하는 
상황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전체적인 행동이 결정된다(김은광 201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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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자신들이 평생을 통해 쌓아온 기반을 통해 살아간다. 그래서 노인의 성격의 
특징은 과거지향적일 수 밖에 없다. 이 시기는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고 고독과 무력감을 느끼는 시기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과거에 성취해 놓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과거에 관심을 갖게 되며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상실이 일어나게 된다(김은광 2011:23). 
노인의 신체적 특성 
인간은 누구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겪는다. 인간의 신체, 심리, 
사회적 노화는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개인의 노화는 그 사람의 생활 양식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노인은 노화과정과 더불어 다양한 건강문제들이 나타나며 
노화의 정도에 따라 신체기능의 저하 및 기능장애, 기능상실 등이 나타나는 신체문제와 
정신문제로 분류한다. 신체적 측면에서 노화는 기관에 따라 노화 정도와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신체적 변화는 외모의 변화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의 증상을 가져온다. 즉 뇌를 
중심으로 하여 신경계통의 변화를 초래하는 기능쇠퇴가 가장 기초적인 변화이며 내 뇌 
구조의 퇴화와 손상으로 노인성 치매, 알쯔하이머 질환의 기질적 정신장애를 
일으킨다(요양보호사 표준교재 2013:201).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노화에 따른 노인의 신체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노인의 가장 대표적인 신체적 특징으로 신체구조의 쇠퇴이다. 
외모와 수면상태의 변화, 신체 내 각 기관의 기능 저하, 신체적 협동성의 저하 그리고 
질병에 대한 면역 결핍이다. 세부적으로 피부와 지방조직의 감소, 세포의 감소, 골격과 
수의근의 약화, 치아의 감소, 심장비대와 심장박동의 약화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백발의 증가, 머리카락의 감소, 주름살의 증가, 얼룩반점의 증가, 골다공증으로 신장의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신체의 외면상의 변화이다.  
둘째, 동맥경화증,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신장병 등의 만성질환의 증가이다. 특히 
만성질환의 출현은 노인의 생리적 기능상의 노화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생리적 노화현상은 소화기능, 호흡기능, 신진대사기능, 혈액순환, 수면, 배뇨기능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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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어 소화기능의 쇠퇴, 폐활량의 감소, 신진대사율과 속도의 저하, 변비, 수면의 
양과 질의 감소, 피로감, 불면증, 야뇨 등을 초래한다. 
셋째, 뇌세포를 포함한 신경세포의 퇴화이다. 신경계에서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늦어짐으로써 순간적인 반응이나 판단 능력이 저하된다. 특히 뇌세포의 퇴화로 인하여 
기억력이 감퇴됨으로써 건망증이 나타나며 심해지면 뇌졸증, 중풍, 파키슨 병으로 
발전되기도 한다(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5:242-245). 
노년에 경험하는 건강의 쇠퇴는 노인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교육적, 
종교적 생활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직업생활과 가족관계, 
지역사회활동 등에 얼마만큼 참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건강이기 
때문이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긷든다’라는 말은 노인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명제이기 때문이다. 
노인의 심리적 특성 
심리적으로 볼 때 노화 과정은 퇴화와 성숙을 내포한다. 비록 신체적 감퇴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지라도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감퇴를 막느냐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심리적인 욕구와 환경을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은 퇴락의 계절일 
수도 있고 풍요의 계절일 수 도 있다. 그래서 라보니(Labouvie-Vief)는 인생 후반을 “성장과 
발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성장과 유연성이 계획된 인생의 단계” 라고 
했다(김애순 2000:68).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심리적 현상은 신체적 기능의 약화나 
사회적으로 상실된 역할에서 오는 심리적 충격, 또는 경제적인 불안정, 생활 적응의 
불안으로 말미암은 것들과 밀접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점차 소외감, 고독감으로 
나타난다(Harris and Cole 1998:103-105). 이에 심리적 측면으로 본다면 노화는 행동, 감각, 
지각 기능, 자아에 대한 인식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두드러진 정신 
기능의 변화로는 지적 능력의 감퇴, 감각 기능의 감퇴, 감정 반응의 둔화, 인격 변화, 우울의 
증가 등이 나타난다. 이 노화 현상으로 생리 기능과 지적 능력이 저하되어 경제적,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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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력이 감소되고 의존성이 생기며 만성적인 건강문제는 보다 빈번해지고, 
무기력해진다. 동시에 사회적 역할과 지위의 상실, 배우자나 가까운 친구, 친척의 상실 
등에 의한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긴장이 높아져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자신의 신체와 건강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고, 소외감, 무기력감 경향이 
증가하며 조심성과 의존성이 증가하고, 인생에 대한 회고를 통해 일생의 정리와 심리적 
적응에 노력하는 등의 성격변화를 보이는 사회적, 심리적 변화의 특성을 
나타낸다(요양보호사 표준교재 2013:201). 
노년기에 접어들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살아온 날보다 살아야 할 날이 
적어졌다는 사실과 죽음이 바로 눈 앞에 가까웠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므로 
노인들은 심리적인 부담을 갖게 되면서 과거의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 등의 연유로 인하여 
그들의 정신세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즉, 직장, 사회, 가족 안에서 지니고 있던 
역할을 상실하는 데서 겪게 되는 소외감, 고독감, 그리고 가족관계에서 겪게 되는 갈등, 
분노, 비탄, 과거의 삶에 대한 실패감, 죄의식, 수치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공포, 
절망 등 노인들의 심리적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여기에 대비한 노인심리 상담서비스의 
부재는 노인의 심리적 적응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Bromley 1992:27). 특히 생산 
활동에 참가하지 못하는 고령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소외감, 그리고 노화에 따르는 
신체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의 저하를 겪게 됨에 따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노인의 복지와 건강에 대한 바람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 많은 사회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 식사, 배설, 수면 등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정신적으로 충실한 생활을 
보내며, 사회적으로 변화된 역할에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요양보호사 표준교재 
2013:202). 
노인의 사회적 특성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과 사회, 국가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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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라는 말이다.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역할 수행자로서 존재하며 
또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사회화(Socialization) 과정을 통해 사회 생활로 참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성(Sex), 연령(Age), 
직업(Job)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노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그 여러 
요인들 가운데 특별히 연령 요인(Age Factor)에 의해 가장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은퇴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인생의 분기점이 된다.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장년기에서 노년기로의 이행이며 노동을 종식하고 새로운 여가생활로 이행해 가는 
분기점이다. 정년을 맞아 퇴직을 하게 됨으로써, 소득의 상실뿐 아니라 직장동료, 동료 
직원들과의 대인 관계 축소로 인한 유대감 상실을 뜻한다. 퇴직과 동시에 소득뿐 아니라 
사회적 신분과 지위도 잃어버림으로써 빈곤과 상실감에 시달리게 된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표현적 역할, 남성은 수단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퇴직에 이르면 어머니로서 
표현적 역할에 엄격히 매달려 있던 여성일수록 자녀가 떠난 후 허전함으로 텅 빈 집에 홀로 
남아있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다. 일명 ‘빈 둥지 증후군’ 현상이 나타난다. 한편 
사회와 직업을 중요시 여기면서 생활해 온 남성들은 그 동안 가정생활과 깊이 관련되어 
있지 않다가 퇴직 후 가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부인과 미묘한 대립적 갈등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생활만족도 행복감 내지는 사기를 떨어뜨리기도 하며 극단적인 
경우는 퇴직이 노년기 자살의 위험요인이 되기도 한다. 
은퇴는 노인들에게 하나의 위기로서 불가피하게 초래되는 것은 아니다. 직업 
중심적 사고가 은퇴한 노인들에게서 종종 발견되기는 하지만 부적응 상태를 초래하지 
않는다. 퇴직에 대한 적응 방식은 개인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데 첫째, 개인의 건강수준, 
경제 상태, 학력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적응에 경향을 미친다. 즉 교육수준이 낮고 
수입이 적절하지 못하며 친구가 적고 신체 및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일생 동안 
스트레스가 심한 사건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퇴직 후 적응이 어렵다. 둘째, 퇴직 
시기와 관련이 있다. 정상적인 퇴직에 비해 너무 일찍 퇴직했거나 너무 늦게 퇴직한 경우 
정서적 고통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 셋째, 퇴직 상황이 자발적인가 아닌가에 따라 
퇴직에 대해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 정도가 달라진다. 개인이 뜻하지 않게 비자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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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을 경우 자발적인 경우보다 스트레스의 정도가 더 높고 정서적 만족도가 
적응수준이 낮다. 기타 개인의 성별, 성격특성, 직업만족도, 대처자원, 자기효능 감 등이 
퇴직 후 적응에 영향을 준다. 은퇴자체와 은퇴에 적응하는데 대한 태도는 은퇴 이전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가선용을 적절하게 
했던 사람은 은퇴에 잘 적응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노인들에게 은퇴는 심각한 
우울증을 가져 올 수 있다. 일이 사라졌을 때에 깊은 상실감을 느끼기 때문이다(이영주 
2012:172) 
사회적 노화현상은 지금까지 알아차리지 못했던 신체적 노화현상을 자각시켜 
심리적 노화현상을 출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사회적 노화현상은 사회적 변화와 
가정 내에서의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전통은 “효(孝)는 백행(百行)의 근본(
根本)이다”이라 하여 오랫동안 효를 도덕과 인륜의 으뜸으로 삼았다. 효도가 인간 행위에 
근간이 되는 것은 농경 사회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농경 사회에서는 노인인 부모가 
가족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한 모든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오랜 경험이 축적된 농업기술을 
부모를 통하여 인간이 되고 부모의 은덕으로 사회적 생존이 가능하고 부모의 후광으로 
사회적 지위의 취득이 보장되었다. 부모의 뜻이 자녀의 뜻이고, 자녀 또한 전인격적으로 
부모를 신뢰함으로써 깊숙한 정서적 결합을 갖게 되고 합일적 관계를 갖추게 된다. 이와 
같은 관계는 가족이 사회생활의 기본단위로 간주되고 생산과 소비가 전적으로 가족 
단위로 영위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종교적, 교육적 기능이 가장이자, 원로이자 정신적 
지주로서 가정교육과 문중의 어른으로서 가산관리의 책임뿐만 아니라 마을의 도덕적 
지도자이며 사회교육자 같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존재였다. 그런데 산업화의 물결로 
전통적인 가족 구조는 해체의 과정을 밟아왔다. 농경문화에서 기능을 중시하는 
기술문화의 전환으로 부모보다 유능한 자녀가 나타나고 부모의 지위를 넘어선 출세한 
자녀가 생겨났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는 힘은 당연히 상실된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부모의 경험과 지식은 쓸모가 없어지고, 핵가족화되면서 가족이 
붕괴되고, 물질주의와 이해관계와 타산이 중요해 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부모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하며 자녀들이 노부모를 공경하는 책임도 도덕적으로도 면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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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렸다. 따라서 노인에게 찾아온 자괴감과 상실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만족스러운 역할 변화가 일어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는 노인들의 광범위한 기여와 그들의 자원이 풍부함을 이해하기 보다는 
편견으로 차있고 그들을 위한 적절한 준비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위엄성을 손상시키고 
있다. 이상과 같이 노인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충분한 자원을 가지지 못하므로 점차 
무력감에 빠지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감소한다(요양보호사 표준교재 2013:206). 
노인의 종교적 특성 
인류가 생존한 이래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죽음에 대한 물음에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음에 이른다. 그만큼 죽음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이러한 죽음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기피하고 죽음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싫어한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린다고 
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태도는 남은 생에 대해서도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없게 한다.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죽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한다. 설문조사 중에 
“노인들은 젊은이보다 죽음을 두려워한다”에서 99명이 응답하여 74명의 응답자가 
노인들은 젊은이 보다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응답하여 유효 퍼센트 75.5퍼센트이며, ‘그저 
그렇다’에 11명, 그리고 ‘아니다’에 13명이 응답하였다. 이로 미루어 3/2 이상의 응답자는 
노인들은 젊은이보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임창복 외 
2008:70). 
고령에 도달함에 따라 가족과 절친한 친구의 죽음은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더 길며 여성의 대다수가 좀 더 나이든 
남성과 결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 독신이 되기가 더욱 쉽고 수년간 홀로 
남겨진다. 수십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배우자의 상실은 자녀를 제외하고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자신의 죽음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 
배우자나 친구와 사별하는 경우 막연히 느끼던 죽음이 현실화 되면서 심한 허무감, 절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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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감을 느끼게 되며, 여성 노인의 경우는 자식이 성장하여 자립하면서 오는 ‘빈 둥지 
증세’등으로 노후에 대한 초조와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태도, 원하는 
죽음의 형태, 죽어 가는 것에 대한 경험은 개인마다 다르며, 깊은 신앙심은 죽음을 향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이영주 2012:172-173). 
노인들의 경우 많은 나이, 쇠약해져 가는 건강,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의 
사별 등 이 모든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이라는 현실을 더 직시하게 만든다. 대다수 
불신자 노인들은 죽음 그 자체와 죽음 뒤에 내세가 존재하는지, 존재하기 안는지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 또한 죄의식을 짊어지고 또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들이 많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죽는다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게 공통적인 것이지만 인간이 다른 점은 반드시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죽음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세대와는 달리 
노년기가 되어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노인들은 죽음에 대한 피난처로서 종교에 귀의하는 
일이 많으며 종교는 신앙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큰 위로와 확신을 줄 수 있다. 결국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종교심이 
많아진다. 따라서 노인 선교에 가장 훌륭한 동반자는 역시 노인들로 교회적 차원에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비롯한 그들의 영적인 짐을 덜어주는 일을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가지게 한다. 즉, 교회가 노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노인들의 불안감, 자신감 상실, 소외, 죽음의 공포,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는 후회와 
죄책감 등 노인의 영적 필요를 채우기에 합당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오성춘 
1983:33). 그래서 “교회는 나에게 매우 중요한가?”의 질문에 99명 중 98명이 응답하여 유효 
페센트 82.7퍼센트에 이르는 81명의 응답자가 교회가 자신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니다’ 6명, ‘모르겠다’ 11명 등 17명의 응답자는 교회가 자신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임창복 외 2008:85).  
왜 이렇게 노인들은 기독교를 포함한 여러 종교에 그토록 많은 관심을 갖는가? 
미국 퓨리서치센타(Pew Research Center)가 2006년 성인남녀 2,969명을 대상으로 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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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65세 이상의 76퍼센트가 종교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했으며, 반면 30-49세 연령은 54퍼센트, 18-29세는 44퍼센트로 
나이가 젊을수록 종교의 의미는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독교 신문 2009.7.11). 이제 
노인들이 왜 종교를 믿게 되는지 공통된 몇 가지 이유를 보기로 한다. 
만족감과 행복감 
첫 번째 이유는 종교에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60세 이하의 연령층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교회에 
출석하고 믿음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며, 선교방송을 듣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휠씬 높은 수준의 행복감과 사기, 삶의 만족도를 가지고 살게 된다(Gray and David 1977:67-
68). 믿음은 불행과 고독의 순간에 낙심이 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줌으로써 
노인들로 하여금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얻게 만든다. 따라서 교회는 노인들에게 행복과 
위안, 인격성숙, 생의 만족을 제공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줌으로써 종교에 
귀의하고 싶어하는 노인들을 선교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기쁨으로 봉사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김은광 2011:67). 
삶의 질 
미국 퓨리서치센타 통계에서처럼 나이 든 노인의 76퍼센트와 젊은이의 44퍼센트가 
종교가 그들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차이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종교적이 되어간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내게 큰 의미를 갖는다”라는 설문 조사를 보면, 99명 중 
98명이 응답하여 유효 퍼센트 78.6퍼센트인 77명의 응답자가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그저 그렇다’ 16명, ‘아니다’ 5명 등 유효 
퍼센트 26.5퍼센트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자신에게 그다지 큰 의미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임창복 외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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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가 노인의 삶의 질에 상당히 유익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일반화되어 있는데 
한국의 7대 대도시에 거주하는 6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미숙의 조사에서도 
삶의 질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 건강, 총체적인 삶의 질, 삶의 만족도, 행복도 등의 영역에서 
살펴보았는데 모든 영역에서 종교가 유익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종교를 갖고 있는 
노인들의 삶의 질이 종교가 없는 노인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숙, 박민정 
2000:34-43). 
요약 
본 장에서는 노인에 대한 사회 과학적 이해를 위해 노화와 노인의 정의, 노인의 
생리적 특성, 노인의 신체적 특성, 노인의 심리적 특성, 노인의 사회적 특성, 노인의 종교적 
특성들을 고찰해 보았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고령화를 ‘조용하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지만 점차 
속도가 붙어 앞으로 25년이 지나면 그 윤곽이 분명해질 사회혁명’으로 정의(박동석외 
2003:18)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고령화로 인한 문제들을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증가, 이에 반해 저 출산으로 인한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사회는 이 문제로 인해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실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교회에서는 노인들의 특성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종전에 했던 것처럼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소리만 외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젠 교회가 
노인들을 또 다른 선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노인목회에 새로운 갱신이 일어나야 할 
것임을 알게 되었다.  
필자는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각 특성을 통해 몇 가지를 알게 된 것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노화는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 되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령화의 과정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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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노인의 신체적인 특징으로는 신체적 측면에서 노화는 기관에 따라 노화 
정도와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신체적 변화는 외모의 변화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의 
증상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셋째, 노인의 심리적 특성으로서는 신체적 기능의 약화나 사회적으로 상실된 
역할에서 오는 심리적 충격, 또는 경제적인 불안정, 생활 적응의 불안으로 점차 고독감과 
소외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노인의 사회적 특성으로는 인간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노인이라고 무조건 뒷방 취급하지 말고 도리어 노인이라는 편견을 깨고, 신앙적 
영성과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교회와 사회에 유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노인의 종교적 특징에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의 사별로 죽음이라는 
현실을 더 직시하게 만든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세대와는 달리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노인들은 죽음에 대한 피난처로서 종교에 귀의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 따라서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종교심이 많아져 노인 선교에 가장 훌륭한 동반자는 역시 노인들로 
교회적 차원에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비롯한 그들의 영적인 짐을 
덜어주는 일을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새롭게 자각하여 고령화 
사회에 선교적 교회를 내 삶의 자리나 지역과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하는 빛의 자녀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선교적 목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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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미주 한인 노인 성도들에 관한 인식 이해
본 장에는 미주 한인 노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인식에 대한 분석과 특성을 
알게 될 것 이다. 그 특성을 알기 위해 먼저는 노인 연구 분야에 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함으로써 이 연구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그런 후 조사 대상, 조사 도구 및 개요 
그리고 분석 방법으로 살펴 볼 것이다. 
조사 설계 
본 연구는 미주 한인 노인 성도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여 보다 효율적인 
노인 교육 프로그램과 고령화 시대의 목회 사역을 위해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시행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구성되었다. 조사 대상은 미주 한인들과, 미주 한인 교회에 속한 
노인대학을 다니는 노인들과 양로 보건센터를 다니는 노인들이다. 조사시기는 2016년 
5월에서 2017년 5월까지 1년에 걸쳐 조사하였다.  
조사도구는 설문지로서 연구자가 미주 한인 각 교회나 노인대학을 방문하여 
담당자와 협의한 후 담당자의 지도하에 노인들에게 설문지의 각 항목을 듣게 한 다음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도록 한 후 바로 회수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내용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의 일반적 상황과 
프로그램의 만족도, 신앙생활 영역 분석, 노인 목회 영역에 대한 요구도 등의 4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노인들의 일반적인 상황은 성별, 연령, 학력, 이민 온 기간, 배우자 유무와 가족 
관계, 주거 형태, 자녀와 함께 살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활용도, 하루 일과 생활, TV시청 
시간, 월 수입과 지출, 수입의 방법, 용돈의 활용도, 가장 도움이 필요한 것, 
센터(양로보건센터)나 노인 대학에 나오는 이유와 얻는 유익 등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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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나 노인대학 및 센터에 대한 만족도는 흥미 있는 과목, 교육방법 중 가장 좋은 
학습방법, 주위 환경,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 불만족스러운 
과목, 만족도, 개선점, 지금 다니고 있는 센터나 노인대학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종류 
등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신앙생활 영역 분석에서는 종교, 직분, 종교를 갖게 된 계기, 신앙생활 연한, 예배 
참석 율, 말씀 읽기, 기도 생활 등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노인 목회 영역에 대한 분석은 노인 대상으로 목회가 필요 여부, 그 이유, 
지속적으로 실행되기를 바라는 것, 노인들만 위한 특별 예배, 노년 부 신설 여부, 신앙 
성장을 위해 해주기를 원하는 것, 다른 세대와 같이 하고 싶은 활동 등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한 문항은 모두 45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표 2> 
 
설문지 조사 개요 
 
영역 설문항목 문항 수 
일반적인 상황 성별, 연령, 학력, 이민 온 기간, 배우자 유무와 
가족 관계, 주거형태, 자녀와 함께 살기의 유무, 
건강을 유지하게 위해 활용방안, 하루 일과 생활, 






센터나 노인대학에 나오는 이유, 교회나 
노인대학에 다니면서 얻는 유익, 흥미, 교육학습 
방법, 개선점, 프로그램 중 불만족스러운 것과 
만족스러운 것, 프로그램 종류(신앙강좌, 
교양강좌, 취미생활, 건강관리, 기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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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생활 영역 분석 종교, 직분, 종교를 갖게 된 계기, 신앙생활 연한, 
예배 참석률, 성경 읽는 시간, 기도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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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목회 영역 노인 목회 필요 여부, 이유, 지속적으로 
실행되기를 원하는 것, 노인들만 위한 특별 예배, 
노년 부 신설, 신앙 성장에 도움, 다른 세대와 





자료 분석 방법 
조사가 완료된 설문지는 부호와 작업을 거친 후 입력처리 하였으며, 자료수정 
작업이 완료된 입력 자료의 처리는 SPSS 10.0 for windows(한글 버전)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각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통계적 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주 한인 노인 성도들의 일반적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 변수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둘째, 노인대학 및 양로보건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셋째, 신앙 생활영역 분석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넷째, 노인 목회 영역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문항별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연구 결과 및 분석 
본 연구는 미주 한인 노인 성도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여 보다 효율적인 







특성 구분 참여수  평균(%) 
성별 여자 129 74.1 
남자 45 25.9 
연령 71-75세 49 29 
76-80세 38 22.5 
66-70세 31 18.3 
81-85세 28 16.6 
60-65세 17 10.1 
86-90세 5 2.9 
91세 이상 1 0.6 
학력 대학교 졸(전문대 및 중퇴 포함) 63 38.2 
고등학교 졸(중퇴 포함) 52 31.5 
초등학교 졸 20 12.1 
중학교 졸(중퇴 포함) 18 10.9 
대학원 졸(중퇴 포함) 12 6.7 
배우자 있다 109 62.6 
없다 65 37.4 
배우자가 
있는 경우 
첫 결혼 이후 계속 함께 살고 있다.  170 96 
재혼해서 함께 살고 있다 7 4 
동거가족 배우자와 살고 있다 90 49.7 
혼자 살고 있다 57 31.5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21 11.6 
자녀뿐만 아니라 손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10 5.5 
손 자녀와 함께 산다 3 1.7 
주거형태 주택(콘도, 모빌홈, 타운하우스)에 산다 80 46.8 
노인 아파트에 산다 80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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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1 6.4 
주택에 사는 
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33 53.2 
기타 17 27.4 
자녀 소유 12 19.4 
자녀와 
살기를 희망 
희망하지 않는다 114 70.4 
희망한다 36 22.2 
모르겠다 12 7.4 
건강을 위해  교회 노인대학/문화센터 81 46.5 
양로보건 센터 32 18.4 
기타 29 16.7 
복지관에서 하는 문화센터 23 13.2 
한인회에서 하는 문화센터 9 5.2 
 
일가 생활 TV, 라디오 시청 96 26.1 
기도와 성경읽기 73 19.8 
운동 72 19.6 
집안 일 돕기 40 10.9 
신문, 독서 39 10.6 
센터 12 3.3 
손자녀 돌보기 12 3.3 
기타 9 2.4 
이성 친구, 친구, 이웃 방문 7 1.9 
잡기(화투, 바둑, 장기, 낚시……) 5 1.3 
직장 3 0.8 
TV시청시간 1-3시간 108 68.4 
3-5시간 34 21.5 
5-7시간 11 7.0 
7-10시간 4 2.5 





$ 300 미만 46 29.3 
$ 300-500 34 21.7 
$ 700-1000 25 15.9 
$ 500-700 24 15.3 
$ 1000-1500 10 6.4 
$ 2500-3000 7 4.4 
 
 $ 1500-2000 5 3.2 
$ 3000-5000 5 3.2 
$ 2000-2500 1 0.6 
$ 5000 이상 없음 0 
수입 주 정부로부터 92 52.3 
연금 40 22.7 
직장과 사업체에서 14 7.95 
자녀로부터 14 7.95 
주정부 + 자녀 10 5.7 
기타 6 3.4 
자녀로부터 
용돈 
없다 54 35.8 
1년에 한 두 번 정도 준다 31 25.2 
가끔씩 준다 31 20.5 
매달 고정적으로 용돈을 받는다 28 18.5 
매달 용돈 
 
$ 300미만 32 49.2 
$ 300-500 19 29.2 
$ 500-1000 9 13.9 
$ 1000-1500 3 4.6 
$ 1500-2000 2 3.1 
$ 2000-3000 없음 0 
$ 3000 이상 없음 0 
 





건강 보조식품(약)  59 12.4 
외식 49 10.2 
병원비, 약값 46 9.6 
경조사비   38 7.9 
의류 구입 34 7.1 
간식 33 6.9 
손자녀 용돈 31 6.5 
취미, 오락활동 28 5.8 
봉사활동 25 5.2 





건강 124 35.8 
신앙   75 21.7 
취미, 여가 40 11.6 
생활비 40 11.6 
가사 도우미 21 6.1 
외로움 20 5.8 
가족이해 12 3.5 
이성교제 5 1.4 
주거지 4 1.1 
기타 4 1.1 
일자리 1 0.3 
 
< 표 3>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 
174명 중 여성 노인이 129명(74.1%)으로 남성 노인 45명(25.9%) 보다 많이 활동하고 신앙 
생활함을 알 수 있다. 연령대로 보면 71-75세가 49명(29.0%) 으로 많고 그 다음은 76-80세로 
38명(22.5%), 66-75세가 49명(29%)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은 대졸(중퇴 포함)이 
53명(32.1%), 고졸(중퇴 포함) 52명(31.5%)으로 비교적 높은 학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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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물론 20명(12.1%)이 초등학교 졸업도 있지만, 미주 한인들의 학력은 높은 편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미주로 이민 온 년도는 11-15년이 27명(15.5%), 31-35년이 
26명(14.9%), 36-40년이 24명(13.8%)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느냐의 질문에 174명이 응답하여 109명(62.6%)이 있다. 65명(37.4%)이 
없다라고 응답했다. 지금 살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181명 응답에 90명(49.7%)이 
배우자와 산다, 57명(31.5%)이 혼자 산다고 응답했다. 주거 소유 형태로는 171명 응답에 
80명(46.8%)이 주택(콘도, 모빌홈, 타운하우스)에 살고, 80명(46.8%)이 노인 아파트에 
산다고 응답했다.  
그럼 자녀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느냐의 질문에 162명 응답에 114명(70.4%)이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고, 희망한다 36명(22.2%), 모르겠다 12명(7.4%)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볼 때 미주 한인들은 자녀와 함께 사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174명 응답에 81명(46.5%)이 교회 
노인대학/문화 센터, 32명(18.4%)이 보건센터로 나타났다. 하루 일가 생활은 응답자 184명 
중에 96명이 텔레비전과 라디오 시청, 73명이 기도와 성경읽기, 운동 72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럼 하루 텔레비전 시간은 얼마나 하느냐에 158명이 응답하여 1-3시간이 
108명(68.4%), 3-5시간이 34명(21.5%)으로 응답했다. 대체적으로 텔레비전과 라디오 
시간이 많은 편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평균적으로 월 지출에 대해서는(렌트비, 공과금을 제외) 157명 응답에 
46명(29.3%)이 300불미만으로, 34명(21.7%)이 300-500불, 2000-2500불은 1명(0.6%)로 
응답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수입에 대해서는 176명 
응답에 92명(52.3%)이 주 정부의 보조로 살고 있고, 40명(22.7%)이 연금을 받고 있다. 
자녀로부터 수입이 14명(7.95%)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자녀로부터 용돈을 받는가에 
물음에 응답자 151명 중에 54명(35.8%)이 없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 준다 38명(25.2%), 가끔 
준다 31명(20.5%), 매달 고정적으로 준다 28명(18.5%)로 응답했다. 28명이 자녀로부터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용돈은 얼마인가에 물음에 300불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미주 한인 노인들은 자녀로부터 용돈을 거의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의 사용 용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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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순위로 표시하려고 했더니 128명이 교회 헌금으로 월등히 높았고, 2위가 59명으로 
건강 보조 식품(약)으로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49명이 응답한 외식이고, 4위가 46명이 
병원비 약값으로 응답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우선순위로 표시하라고 했더니 124명이 
첫 번째로 건강을 꼽았고, 두 번째가 75명으로 신앙으로 꼽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미주 한인 노인들은 학력은 높은데 비해 이민1세로 살다 보니 
노후를 준비 못하여 노인 아파트와 주정부의 도움으로 살고 있으며 월 300불($)미만의 
용돈으로 경제적 빈곤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피혜를 주기 싫어서 
함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용돈도 받지 못하는 빈곤에 살고 있다. 경제생활의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신앙 생활을 우선 순위로 두어서 용돈을 아끼고 아껴서 교회헌금을 내고, 
그 다음으로 병원비 및 건강 보조식품을 사고 신앙 생활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3-1> 
 
노인센터 및 노인대학 프로그램 만족도 
 
나오는 이유 건강 증진을 위해서 48 28.2 
여가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47 27.7 
교양, 지식을 얻기 위해서 36 21.2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24 14.1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해서 15 8.8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인간관계가 좋아 졌다 57 26.6 
무료하지 않게 지낼 수 있다. 45 21.0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38 17.8 
삶에 만족감을 갖게 되었다 34 15.9 
신앙이 좋아졌다 33 15.4 
모르겠다 7 3.3 





교양강좌 21 8.2 
체조, 요가 21 8.2 
노래와 율동 19 7.4 
견학 및 문화탐방 17 6.6 
생활 영어 17 6.6 
성경 공부 15 5.9 
무용, 에어로빅 13 5.1 
컴퓨터, 스마트 폰 11 4.3 
 게임 10 3.9 
미술, 종이 접기 9 3.5 
사회봉사 8 3.1 
비디오 상영, 영화 감상 6 2.3 
문화교실 6 2.3 
수지침 5 2.0 
관광, 체육대회 3 1.2 
시민공부 2 0.8 
풍물, 장구, 탈춤 1 0.4 
서예 없음 0 
 교육 방법으로 
좋은 것 
강의를 통한 학습 50 37.6 
경험, 사례발표 등 토의 학습 21 15.8 
시청각 자료를 사용한 학습 19 14.3 
실기 학습 18 13.5 
특별활동을 통한 개별학습 14 10.4 
관찰, 견학, 실습을 통한 학습 11 8.3 
교육 환경 좋은 편이다 48 45.7 
매우 좋다 36 34.3 
 그저 그렇다 21 20.0 
나쁜 편이다 없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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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나쁜 편이다 없음 0 
불편한 점 거리가 너무 멀다 16 25.8 
오가는 교통이 불편하다 16 25.8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14 22.6 
시설이 불편하다 7 11.3 
비용이 부담이 된다 5 8.1 
분위기가 좋지 않다 4 6.4 
불만스러운 
것(2가지) 
생활 영어 9 13.2 
건강 강좌 8 11.8 
컴퓨터, 스마트 폰 8 11.8 
신앙 강좌 5 7.3 
게임 5 7.3 
관광, 체육대회 5 7.3 
미술 5 7.3 
풍물, 장구, 탈춤 5 7.3 
성경공부 4 5.9 
교양 강좌 4 5.9 
수지침 3 4.4 
노래, 율동 3 4.4 
견학, 문화 탐방 2 2.9 
문화 교실 2 2.9 
 
  건강강좌 34 21.7 
만족도 만족 63 52.5 
보통 28 23.3 
매우 만족 26 21.7 
불만족 3 2.5 
매우 불만족 없음 0 




컴퓨터, 스마트 폰 21 13.4 
노래, 율동 19 12.1 
취미활동 15 9.5 
관광, 탐방 12 7.6 
영어 9 5.7 
교양강좌 7 4.5 
문화교실 6 3.8 
게임 5 3.2 
수지침 2 1.3 
풍물 없음 0 
개선점 프로그램의 다양성 21 25.9 
학습방법의 다양성 17 21.0 
강사의 다양성 14 17.3 
직원의 친절성 10 12.3 
학습장소의 쾌적성 10 12.3 
활발한 학습 분위기 9 11.1 
 
<표 3-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주 한인 노인들이 다니는 노인 센터나 노인 
대학에 나오게 된 동기는 170명 응답에 48명(28.2)이 건강 증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47명(27.7%)이 여가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다음은 36명(21.2%)이 
교양,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나온다고 응답했다. 노인대학이나 노인센터를 다니면서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214명 중 57명(26.2%)이 인간관계가 
좋아졌다, 45명(21.0%)이 무료하지 않게 지낼 수 있다, 38명(17.8%)은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34명(15.9%)은 삶에 만족감을 갖게 되었다, 33명(15.4%)이 신앙이 좋아 졌다, 
7명(3.3%) 은 모르겠다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 센터, 교회 노인대학 프로그램에 흥미있는 프로그램을 표시해 달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몇 가지를 표시했기에 몇 명이 응답했는지는 모르지만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표시한 것은 72명이 건강관리 강좌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1명이 교양강좌 및 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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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이 노래와 율동, 17명이 생활 영어, 15명이 성경공부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주 
한인들의 최대 관심은 건강 관리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노인 센터, 노인 대학이 교육 방법으로 어떤 것이 좋은지에 질문에는 133명 응답자 
중 50명(37.6%)이 강의를 통한 학습, 21명(15.%)이 경험, 사례발표 등 토의 학습, 
19명(14.3%)이 시청각 자료를 사용한 학습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환경에 대한 질문은 
105명이 응답하여 48명(45.7%)이 좋은 편이다. 36명(34.3%)은 매우 좋다, 21명(20.2%)은 
그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노인 센터나 노인대학을 이용함에 가장 불편 점이 
무엇이냐의 질문에는 16명(25.%)이 거리가 너무 멀다, 오가는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 로 
나타났다. 그럼 프로그램 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은 무엇이냐의 질문에는 1위가 생활 
영어, 2위가 컴퓨터, 스마트 폰 그리고 건강 강좌, 3위가 신앙강좌, 게임, 미술, 관광, 
체육대회, 풍물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120명 
응답에 63명(52.5%)이 만족, 28명(23.3%)은 보통, 26명(21.7%)이 매우 만족으로 나타났다. 
교회 노인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것이 무엇이냐에 질문에서 
34명(21.7%)이 건강 강좌, 27명(17.2%)은 신앙 강좌 순으로 나타났다. 개선점에 대해서는 
81명 응답에 21명(25.9%)이 프로그램의 다양성, 17명(21.0%)은 학습방법의 다양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미주 한인들은 강의를 통한 학습을 원하고 본인의 건강에 가장 
민감해 하며 그러면서 관심도가 높으며, 환경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교회 노인대학에 대한 불만 중에 신앙강좌가 3위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각 노인대학이나 노인센터에 대한 만족감은 굉장히 높으나 개선점으로는 





신앙강좌 노후의 종교생활 52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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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 36 21.1 
성경 이야기 31 18.1 
교회에서의 노인의 역할 25 14.6 
21세기의 기독교와 노인 16 9.4 
내세관 11 6.4 
교양강좌 노년기 여가 활동 56 42.7 
바람직한 노인의 역할 35 26.8 
사회 봉사활동 16 12.2 
노후의 경제 생활 13 9.9 
인간관계의 문제 해결법 11 8.4 
취미생활 노래 부르기 49 32.4 
에어로빅 22 14.6 
그림 그리기 21 13.9 
영화감상 19 12.6 
악기 연주 14 9.3 
서예 10 6.6 
포크댄스 6 4.0 
고전무용 5 3.3 
종이 접기 3 2.0 
공예 2 1.3 
풍물 없음 0 
건강생활 노인의 건강관리와 예방법 42 23.5 
운동 36 20.1 
노년기 스트레스 관리 및 해소법 33 18.4 
생활체조  26 14.5 
의료검진 24 13.4 
수지침, 침술 17 9.5 
체육대회 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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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여행, 소풍 39 37.9 
컴퓨터 교육 26 25.2 
한문 배우기 26 25.2 
스페니쉬, 중국, 일어 22 21.4 
시청각 교육 5 4.9 
야외학습 3 2.9 
한글 배우기 2 1.9 
 
<표 3-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주 한인들은 신앙강좌에 대한 질문에 171명 응답에 
52명(30.4%)이 노후의 종교생활이 가장 높았고, 36명(21.1%)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 
25명(14.6%)은 교회에서의 노인 역할, 16명(9.4%)은 21세기의 기독교와 노인, 11명(6.4%)은 
내세관으로 의외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교양 강좌로 131명 응답에 56명(42.7%)이 노년기의 여가활동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35명(26.%)이 바람직한 노인의 역할, 16명(12.2%)은 사회 봉사활동 
등으로 나타났다.  
취미생활에 대한 질문에서 151명 응답에 가장 많이 응답한 49명(32.4%)이 노래 
부르기를 선택했고, 그 다음이 22명(14.6%)이 에어로빅, 21명(13.9%)은 그림 그리기, 
19명(12.6%)은 영화감상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생활에 대한 질문에서는 179명 응답 중 42명(23.5%)이 노인의 건강관리와 
예방법, 36명(20.1%)이 운동, 33명(18.4%)은 노년기 스트레스 관리 및 해소법, 
26명(14.5%)이 생활체조, 24명(13.4%)이 의료검진, 17명(9.5%)이 수지침, 침술, 1명(0.6%)이 
체육대회 순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미주 한인들은 신앙 강좌로는 노후의 종교생활과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 더 나아가 바람직한 노인의 역할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미생활에는 노래 부르기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교회는 
바람직한 노인의 삶과 역할로 살도록 교육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와 존경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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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자녀 모두 기독교  113 72.0 
본인만 기독교 25 15.9 
부부만 기독교 11 7.0 
자녀들은 타 종교 혹은 무교 7 4.5 
배우자는 타 종교 혹은 무교 1 0.6 
타 종교 혹은 무교 1 0.6 
교회 직분 권사  81 52.6 
집사 43 27.9 
장로 10 6.5 
성도 10 6.5 
성직자 5 3.3 
안수집사 3 1.9 
기타 2 1.3 
교회 나오게 된 
동기 
스스로 58 40.8 
가족, 친척의 권유 43 30.3 
친구의 권유 20 14.1 
기타  13 9.2 
이웃의 권유 7 4.9 




30년 이상 73 50.0 
16-20년 16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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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년 16 11.0 
20-30년 13 8.9 
6-10년 12 8.2 
1-5년 11 7.5 
1년 미만 5 3.4 
예배 참석 율 주일 성수만 참석 66 43.7 
주일 성수 및 주중 예배 참석 45 29.8 
모든 예배는 다 참석 35 23.2 
특별한 날만 참석  3 2.0 
가끔 참석 2 1.3 
기타 없음 0 
말씀읽기 매일 읽는다 70 46.4 
주 2-3회 읽는다 46 30.5 
거의 못 읽는다 31 20.5 
아주 안 읽는다 4 2.6 
매일 성경 읽는 
사람들 중 
차례대로 읽는다 57 54.3 
무작위로 읽는다  19 18.1 
묵상 집(QT)에 나오는 순서대로 읽는다 16 15.2 
성경 읽기 표 대로 읽는다 13 12.4 
기타 없음 0 
기도생활 수시로 한다 63 42.6 
시간을 정해 놓고 한다 48 32.4 
가끔한다 28 18.9 
전혀 안 한다 5 3.4 
거의 하지 않는다 4 2.7 
 
<표 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주 한인들의 신앙 생활 영역에서, 가족의 종교 
구성을 보면, 157명 응답에 113명(72.0%)이 부부, 자녀 모두 기독교로 나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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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명(15.9%)은 본인만 기독교, 11명(7.0%)은 부부만 기독교, 7명(4.5%)은 자녀들은 타 종교 
혹은 무교, 1명(0.6%)은 배우자는 타 종교 혹은 무교 순으로 나타났다. 교회에서의 
직분에서 154명 중 81명(52.6%)이 권사, 43명(27.9%)은 집사, 10명(6.5%)은 장로와 성도 
순으로 나타났다.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로 142명 응답 중 본인 스스로가 58명(40.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족, 친척의 권유가 43명(30.3%), 친구의 권유 20명(14.1%), 이웃의 
권유 7명(4.9%), 노인대학 참여 후 1명(0.7%) 순으로 나타났다.  
신앙생활 연한에 대해서는 146명이 참여하여 73명(50.0%)이 30년 이상, 
16명(11.0%)이 16-20년, 13명(8.9%)이 20-30년 순으로 나타났다.  
예배 참석 율에 대해서는 151명이 참여하여 66명(43.7%)이 주일 성수만 참석, 
45명(29.8%)은 주일 성수 및 주중 예배 참석, 35명(23.2%)은 모든 예배는 다 참석, 
3명(2.0%)은 특별한 날만 참석, 2명(1.3%)은 가끔 참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앙 성장을 위해 말씀 읽기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151명 참여하여 
70명(46.4%)이 매일 성경을 읽는다, 46명(30.5%)은 주 2-3회 읽는다, 31명(20.5%)은 거의 못 
읽는다, 4명(2.6%)은 아주 안 읽는다 로 나타났다. 그럼 신앙 성장을 위해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의 질문에 148명이 이 질문에 참여하여 63명(42.6%)이 수시로 한다, 
48명(32.4%)은 시간을 정해 놓고 한다, 28명(18.9%)은 가끔 한다, 5명(3.4%)은 전혀 하지 
않는다, 4명(2.7%)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대체적으로 미주 한인신앙인들은 30년 이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시고, 여성 
노인들은 대부분 권사 이며,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로는 본인 스스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배 참석률에 대해서는 주일 성수가 절반에 가까이 차지했고,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매일 성경을 읽는 분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기도는 수시로 하거나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주 한인들은 신앙 생활로 20년 이상 하셨기에 기도와 









필요하다 92 72.1 
약간 필요하다 22 16.2 
모르겠다 10 7.3 
필요치 않다 6 4.4 
노인 목회가 
필요한 이유 
신앙으로 행복한 노년을 돕기 위해 63 26.7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39 16.5 
죽음을 포함한 신앙 안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37 15.7 
노인의 영적 욕구 충족을 위해 29 12.3 
노인도 목회의 대상이므로 23 9.7 
자녀와 원만한 관계 및 유지를 위해 15 6.3 
노인의 비율의 증가 때문에 11 4.7 
노인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해 11 4.7 




노인대학(노인대학들을 모두 통칭하는 말) 47 26 
노인 성경공부 27 14.9 
노인 선교회 20 11.0 
중보기도 사역자 16 8.8 
차량봉사 16 8.8 
의료봉사 12 6.6 
결석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주보 및 전도 
편지 써주기 
8 4.4 
이미용, 목욕 봉사 7 3.9 
노인 전화 심방 7 3.9 
배우자 사별 후 돌봄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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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신, 경로 잔치 3 1.7 
교회 못 오시는 노인들의 신앙 돌봄 없음 0 
노인들만 위해 
특별 예배는 
있었으면 좋겠다 78 60.0 
잘 모르겠다 38 29.2 




있었으면 좋겠다 75 62.0 
잘 모르겠다 29 24.0 
꼭 있어야 한다 17 14.0 
신앙 성장을 
위해 교회가 해 
주기를 원하는 
것 
성경, 신앙 교육 68 43.3 
기도 교육 31 19.8 
친교 22 14.0 
찬송 및 찬송 교육 16 10.2 
기독 서적 소개 11 7.0 
자원 봉사자 교육 9 5.7 
다른 세대와 
같이 하고 싶은 
활동 
성경 이야기 나누기 48 25.5 
인생 경험담 나누기 29 15.4 
찬양 배우기 27 14.4 
기도하기 26 13.8 
지역 사회 봉사활동 24 12.8 
교회 안 봉사활동 16 8.5 
인터넷 교류 9 4.8 
기타 6 3.2 
야외 나가기 3 1.6 
 
<표 5>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주 한인들의 노인 목회 영역을 보면, 노인 대상으로 
목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서 136명이 참여하여 98명(72.1%)이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22명(16.2%), 모르겠다 10명(7.3%), 필요치 않다 6명(4.4%)로 나타났다. 미주 
한인 노인들은 노인 목회의 필요성을 88퍼센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반대로 필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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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고 응답한 노인은 4.4퍼센트로 나타났다. 즉, 미주 한인 노인들은 교회의 노인들을 
위한 목회가 필요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와 교회에 고령화로 인해 교회마다 
노인들이 많아졌고, 노인들의 건강과 활동이 왕성함을 느끼고 있다는 반론이기도 하다. 
왜 노인 목회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236명 참여하여 63명(26.7%)이 신앙으로 
행복한 노년을 돕기 위해서라고 대답했고, 39명(16.5%)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 대답했고, 29명(12.3%)은 노인의 영적 욕구 충적을 위해서라 응답했으며, 
23명(9.7%)은 노인도 목회의 대상이므로 노인 목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15명(6.3%)은 
자녀와 원만한 관계 및 유지를 위해서라 응답했고, 11명(4.7%)은 노인 교인들의 증가와 
노인 예방 및 해결을 위해서라 응답했다. 9가지의 질문 중에 마지막으로 응답한 
8명(3.4%)은 노인 복지 차원이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미주 한인 노인들의 노인 목회가 
필요함은 신앙으로 행복한 노년을 위함과 노인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함에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교회가 지속적으로 실행했으면 좋을 것에 대한 응답은 181명 참가하여 
47명(26.0%)이 노인 대학으로 1위로 꼽았고, 2위가 27명(14.9%)이 노인 성경공부를 
선택했으며, 3위로 20명(11.0%)이 노인 선교회, 4위는 16명(8.8%)이 차량봉사, 5위는 
12명(6.6%)이 의료봉사, 그 다음은 8명(4.4%)은 결석자, 전도대상자들을 위해 주보 및 전도 
편지 써주기, 7명(3.9%)은 이미용, 목욕 봉사, 5명(2.8%)은 배우자 사별 후 돌봄, 
3명(1.7%)은 생신, 경로잔치로 뽑았다. 대체적으로 미주 한인 노인들은 교회가 지속적으로 
했으면 바램에 있어서 노인대학을 첫 번째로 꼽았고, 그 다음은 노인을 위한 성경공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의외로 나타난 것은 맨 꼴찌인 1.7퍼센트인 
3명이 응답한 생신, 경로잔치라는 것이다. 
노인들만 위한 특별 예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130명이 
참가하여 78명(60%)이 있었으면 좋겠다. 38명(29.2%)은 잘 모르겠다, 14명(10.8%)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미주 한인 노인들은 노인들만을 위한 특별한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130명 중에 92명인 70.8퍼센트가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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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어린이, 청소년, 청년)와 같이 노인들도 성경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121명이 참가하여 75명(62%)이 있었으면 좋겠다, 잘 모르겠다 
29명(24%), 꼭 있어야 한다 17명(14%)로 응답했다. 대체적으로 미주 한인 노인들은 
노인들도 성경공부가 있어야 한다 92명인 86퍼센트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주 한인들은 
노인들만 위한 성경공부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앙 성장을 위해 교회가 해 주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의 질문에 157명이 
참가하여 68명(43.3%)은 성경, 신앙 교육으로 응답했고, 31명(19.8%)은 기도 교육으로, 
22명(14%)은 친교를 원하며, 16명(10.2%)은 찬송 교육을 11명(7%)은 기독 서적 소개, 
9명(5.7%)은 자원 봉사자 교육 순으로 응답했다. 미주 한인 노인들은 대체적으로 교회의 
본질인 성경, 신앙 교육, 기도와 찬송 교육을 원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다른 세대와 같이 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의 
질문에 188명 중 48명(25.5%)이 성경 이야기를 1위로 선택했고, 2위가 29명(15.4%)이 인생 
경험담을, 27명(24.4%)이 3위로 찬양 배우기, 4위는 26명(13.8%)이 기도하기, 5위는 
24명(12.8%)으로 지역 사회 봉사활동을, 그 다음은 16명(8.5%)은 교회 안 봉사 활동, 
9명(4.%)은 인터넷 교류, 6명(3.2%)은 기타로, 3명은(1.6%) 야외 나가기로 응답했다. 따라서 
미주 한인 노인들은 세대간의 함께 하고 싶은 활동으로 성경 이야기와 인생 경험담(간증), 
찬양, 기도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미주 한인들은 노인 목회가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함을 느끼고 있고, 
교회가 느끼기를 원하며 노인을 위한 목회와 성경공부 및 교회에서의 사역들을 계속 하길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과 관심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요약 
이 장에서는 미주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지를 통해 일상적인 생활을 
엿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바탕으로 필자는 미주 한인들의 각 특성을 통해 몇 가지를 알게 된 
것을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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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대체적으로 신앙인이며, 연령별로는 여성 시니어 분들이 많으며 또한 
적극적이고, 나이로는 70대가 50퍼센트 가까이 차지했었다.  
두 번째는 학력은 대졸 출신이 50퍼센트를 넘고 있고 교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이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일가 생활로는 TV나 라디오 시청을 많이 하고 월 지출은 거주 렌트비와 
공과금을 제외한 300불($)미만의 노인들이 많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네 번째는 미주 한인들은 그래도 신앙의 연륜을 통해 신앙회복과 남은 여생을 보람 
있게 사는 방법과 다음세대들과의 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미주 
한인 노인들은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생활하기에 어려운 경제 생활임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고령화에 따른 노후 대책을 하지 못하고 이민 온 1세로서 정신 없이 이민 
사회를 위해 그리고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희생한 결과는 어려운 경제 생활로 살고 있다. 
그럼에도 자녀들로부터 받은 용돈은 없다가 35.8퍼센트와 1년에 한 두 번 정도 준다 가 
25.2퍼센트를 보면 60퍼센트 이상이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못하며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 번째 이 어려운 경제 생활에도 가장 많은 지출로는 교회 헌금으로 선택한 것은 
30년 이상 신앙을 유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신앙을 위해 매일 성경을 읽는 분들이 
46.6퍼센트에 이르고 있고 기도 생활은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경우가 32.4퍼센트, 수시로 
기도한다 가 42.6퍼센트를 합산하면 70퍼센트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곱 번째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건강에 가장 민감하게 보이고 있으며,  
여덟 번째 노인 목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신앙으로 행복한 노년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아홉 번째 다음세대에 대한 관심과 그 세대와의 활동도 원하고 있음 또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열 번째 신앙성장을 위해 성경 교육과 기도 교육을 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미주 한인 교회들은 고령화로 들어선 교회와 사회를 보면서 새로운 목회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미주 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의 질은 어느 노인들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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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다고 보기에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의욕 그리고 희망 사항들 더 나아가 
장점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주 교회와 이민 교회 그리고 
이미 오래 전부터 노인들만 있는 서구 교회들에게 교회의 선교적 마인드를 노인들로 
맞추길 바란다. 어쩌면 미래 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열쇠를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아쉽고 불행한 것은 그럼에도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은 노인목회와 
노인들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교회가 노인들이 많으면 창피한 
것으로 여기고 교회는 죽는다”고 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제는 다시 쓰는 목회 일지나 목회 계획을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노인과 
더불어 교회를 세우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추구하는 선교적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서 젊은이와 




제 7 장 
 
노인 목회를 위한 사역 제안
본 장에서는 사람의 수명이 평균적으로 연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해 
교육수준과 생활수준이 월등히 높아짐에 따라 노인들이 사회와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교회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으며 전문가들도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교회에서 실시할 수 있는 노인 목회적 
사역방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역 방안 제시 
노인사역은 교회의 교인을 만들고 사역 자로 재 쓰임 받기 위해 노인들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그 결과 행복 지수를 높이고 풍성하게 해 드리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은퇴 후의 삶을 허송세월로 보내지 말게 
하고 80세가 되어도 여전히 사역의 현장에서 장인의 양들을 돌보았던 모세와 같이 
만들어야 한다. 성경은 모세가 사역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40년 전에 가졌던 그 백성에 대한 열정을 다시 리 
마인드(Remind) 해주셨다. 나이 80에 재 생산적 사역자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평생 교육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역하도록 해야 한다. 그 마음을 교회는 자주 일깨워줘야 하고 노인들도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교회의 한 일원으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사역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헤이제 파버(Heije Faber)는 노인 목회를 “노인들이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들의 존재를 경험하며 살도록 도와주고 용기를 복 돋워 주는 것”이라고 했다(1984:146-
147). 이에 노인 목회를 위해 몇 가지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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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을 위한 목회 운영 
첫째, 효과적인 노인 목회를 위해 시설을 마련하라. 우선 교회의 건물 구조가 
노인들이 활동하기에 적합한가를 살펴야 한다. 그리고 노인 성도들을 위한 전용 큰 글씨의 
주보, 잘 안 들리는 분들을 위한 무료 보청기나 깨끗하게 들리는 스피커와 마이크 설치, 
냉온 방 시설, 간단한 의료시설(상비약 및 구급시설), 쉴 수 있는 공간과 안마 의자가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  
설문지 조사의 결과에도 나왔듯이 프로그램의 종류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노년기의 여가 활동이 제일 높았고, 건강관리와 예방 그리고 종교생활과 여행으로 
나타났다. 그러기에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하지만 노인의 여가 
활동과 역할을 찾아 주는 것이 정체감을 회복하고 건강 관리를 위해 교회 안에서 한방이나 
의료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더 나아가서는 한인 의사들이나 한방 의원들과 
연계해서 한 달에 한번씩 봉사로 노인들을 치료 및 상담을 해 주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만을 위한 학습 여행을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둘째,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라. 미국에 엘더호스텔(Elderhostel, 
www.elderhostel.org)이라는 유명한 노인교육이 있다. 여행과 학습을 합쳐놓은 것인데, 
여행지가 학습의 장이 되고 머무르는 곳이 교실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크루즈선을 타고 
가는 비싼 프로그램도 있고, 방학 때 대학의 빈 캠퍼스와 기숙사를 활용해 거기에 
베이스캠프를 치고 숙박을 하면서 근처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좌의 주제가 다양한데, 엘더호스텔에서 딱 한 가지 금지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것은 노년학이다. 가장 인기 있는 강좌가 건강에 대한 강좌로, 가장 선호가 높은 
것을 보면 노화 자체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자신의 인생을 
조망해보는 자서전 쓰기도 인기 강좌이다.   
좀 더 소개를 하면, 첫째, 야외 모험 활동(outdoor adventures) 프로그램으로 하이킹, 
자전거 타기, 수영, 레프팅, 스키, 사냥, 골프 같은 야외 활동을 즐기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야외 모험 활동 등이 있고, 두 번째로는 북미 탐험(exploring north America) 
프로그램으로 미국과 캐나다 지역을 문화유적, 경치, 문화와 예술, 음식과 와인, 집과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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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명문 도시 등 7개의 세부 주제로 나눠 ‘테마 여행’을 떠나는 북미 탐험 
프로그램이 있으며, 세 번째로는 선상모험(adventure afloat) 프로그램에서는 에게 해 에서 
미시시피강, 남극에서 프랑스 운하까지 갖가지 코스에서 역사, 문화, 예술, 문학, 상태 교육 
프로그램을 배우고 즐기는 선상모험이 있고, 네 번째로는 세대간(inter-generational) 
프로그램으로 조부모, 부모, 이모, 삼촌 등 성인 가족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동∙식물원, 
해변과 섬, 산을 탐사하며 생명과 환경이 소중함을 경험하고 세대간의 교류에도 도움을 
주는 세대간 프로그램이 있고, 다섯 번째는 예술이나 문학부터 대체의학까지 다양한 
주제를 여의 관점에서 배우고 토론하는 여성 전용(women only) 프로그램 등 40여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각각의 과정은 참가자의 건강과 활동 수준에 따라 몇 
단계로 나뉘어 실행하고 있다. 가격은 하루짜리 프로그램이 100달러 안팎으로 하고 보통 
600달러를 넘지 않지만 3000~4000달러짜리 해외 여행이나 선상 모험 프로그램도 있다.  
한국에서 노년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심으로 전국의 대학을 연계해 한국형 
엘더호스텔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유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익모델을 창출하지 못했고 노인들의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부족해 제대로 
싹을 틔우지 못했다. 또 하나는 노인들도 재정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도 결실을 못했던 것 
같다. 그러므로 부담을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비슷한 시기인 동질 집단이기에 더 친밀감을 갖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될 
것이다. 유의할 것은 동질 집단이라고 비슷한 또래라고 생각한다면 불미스러운 일을 
만나게 된다. 필자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1년 2차례 미국 서부여행을 떠난다. 계절로는 봄에 
3박 4일 일정이고, 가을에는 1박 내지 1박 2일로 간다. 그런데 생각 외로 고집들도 세고,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죽어도(?) 같은 방 배정을 안 받으려고 한다. 같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저마다 상이한 인생경험과 이민자로서의 삶을 통해 굳어진 것 
같다. 이 같은 특성이 다양성의 원칙으로 본다면 노인 집단이 가지고 있는 동질성과 이질성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저 마다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에 무조건 동질 집단이라고 묶지 
말고 서로의 성격과 성향이 같은 분들로 팀을 짜주면 좋은 친구이자 형님, 동생으로 바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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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실제적으로 필자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나이 많은 분들에게 직분을 부르는 것보다 
형님, 아우로 부르는 경향이 더 많았다.  
셋째, 노인들을 위한 교회나 예배 처소를 마련하라. 특성화 된 교회, 동질 집단의 
원리에 의한 노인들만 위한 목회나 독립된 노인들만 드리는 예배 당이나 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년 부를 아예 따로 떼로 내어 독자적, 독립적인 노인목회를 
통해 노인들만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남 가주 사랑의 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시무, 
http://www.sarang.com)가 있다. 노인 분들 중에 악기를 다룰 줄 아는 분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 도 하고 있다. 또한 예배당 뒤에는 전문가와 봉사자들이 노인들에게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음료와 다과 그리고 간단한 의약품도 준비해 놓고 항시 대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서를 담당 목사님도 계신다. 여기에는 은퇴하신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활용을 
한다는 것도 좋은 모델이라고 본다.  
경기도 성남시 북정 동에 있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 소속인 선한 목자 교회(담임 
유기성 목사 시무, www.gsmch.org)에서 2012년 12월에 65세 이상 신자들만의 교회를 따로 
세웠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따서 ‘갈렙교회’ 라고 부른다. 
이렇게 설립한 동기가 그 동안 교회에서 운영하는 효도관광 등 봉사만으로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꼈다. 그러자 2010년 12월에 65세 이상 신자들만 교구를 구성해 일종의 
실버대학인 ‘지혜자 대학’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무렵 유기성 담임목사와 교회 
장로들은 교회법상 70세로 규정된 정년을 5년 앞당겨 65세에 자진 은퇴하기로 약속했다. 
교회를 보다 젊고 활력있게 만들기 위한 희생적 결단이었다. 이에 따라 교회의 리더들은 
젊어지게 되었으나 조기 은퇴하는 장로, 권사 등 직분 자들의 재능과 경험이 일찍 묻히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래서 노년층만의 독립적인 교회를 구상하기 시작했고, 1년여 교회 
창립을 준비한 끝에 2012년 12월에 갈렙교회를 창립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갈렙교회의 
재정과 사역은 선한 목자교회에서 독립되어 있다. 65세 이상 신자가 낸 헌금은 갈렙교회 
자체의 사역과 담당 목회자의 사례비 등에 사용된다. 지금은 선교사 파송도 독립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비록 주일예배는 중∙장년층과 함께 드리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은 
아닐지라도 ‘교회 내 교회’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 교회 운영은 15명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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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장로교의 당회에 해당)가 맡고 있다. 15인 위원회는 예산과 인사 등 모든 의사 
결정권을 행사한다. 특이한 것은 정기예배는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 드린다는 것이다. 
등록교인들은 629명 중에 450명이 출석하고 이 가운데 약 250명이 목요 예배에 출석한다. 
또한 노인대학인 지혜자 대학은 230명 이상씩 참석한다. 
노인들만의 교회에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 이 물음에 갈렙교회 담당 정기연 목사는 
“우리 교회는 조기 은퇴한 직분 자들이 새로운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 이라고 한다. 그 동안 노인 신자들은 교회에서 섬김을 받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었는데 이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능동적으로 사역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매년 봄에는 어르신 나들이에 대해 ‘효도관광’이라는 표현보다는 ‘봄 
소풍’이나 ‘땅 밟기 기도회’로 이름을 명명한 것과 실향민들을 위해 임진각에 가서 북한 
땅을 바라보며 ‘통일을 위한 기도회’, 그리고 보살핌이 필요한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비교적 젊은 노인들이 돌보는 ‘노노케어’를 실천한다고 한다.  
미국 파사데나에 위치한 레이크 에뷰뉴교회(Lake Avenue Church)는 5년 전 만해도 
성도들이 약 4000명 정도 모이는 대형교회이다. 당시 노인목회를 담당하는 데이빗 
코저(David Koser)목사는 이 교회에서 25년간 헌신하고 있고 노인들만 1000여명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 시켰다. 데이빗은 ‘노인목회’라고 지칭하지 않았다. 또한 노인들을 위한 
특수한 목회도 아닌 하나의 평신도 목회의 일부분으로서 마치 교육부서 중 한 그룹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인들을 향한 목회 
철학으로는 노인봉사 그룹(Senior Support Group)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나 가정과 
교회에서 불편함을 겪는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일선에서 
사역하는 노인들을 통해서 약한 몸으로 후방에서 생활하는 또 다른 노인들을 돕는 것을 
강조했다. 즉, 지금까지 다른 노인들이나 사회나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이제는 
물질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다른 노인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으로 
그래서 데이빗 목사는 노인들을 하나의 또 다른 특수한 소속집단으로 구분 짓는 것을 
반대했다. 단지 문화와 세대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같은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행사들을 마련하여 움직이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데이빗 목사는 노인들이 사회와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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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정에서 불편함을 겪는 것을 노인들 스스로가 해결해 주는 ‘통합적인 원리’의 
목회를 선호했다. 젊은이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목회의 일선에서 사역하는 노인들을 
통해서 약한 몸으로 후방에서 생활하는 또 다른 노인들을 돕는다는 것이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노인봉사 그룹(Senior Support Group)이다. 이 봉사 그룹은 
지역사회의 고아원, 양로원 그리고 병원을 방문한다. 이들은 선구자의 정신(Vanguard)이 
전체 회원들에게 미쳐서 무엇이든지 스스로가 해결하고 남을 돕는 다는 신앙이 몸에 배어 
있다. 따라서 개개인 스스로가 노인임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멋있게 마치는 
것이 우리의 꿈이다(It’s our desire to finish well in life)”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은광 
2011:105). 때문에 레이크 에뷰뉴교회의 노인 목회 성공비결을 말한다면 목회자의 이런 
목회 철학과 열정과 노인에 대한 마음자세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고령화 되어 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하는 마음이나 새로운 선교적 
마음이 들었다면 공통의 의식을 가진 지역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연합을 한다면 좋은 
효과를 낼 것이고 더 나아가 지역내의 다른 단체들과 협조 또한 공조 등을 쉽게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시편 133편 1절에서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했다. 이렇듯 동질 집단의 원리에 의한 노인들만의 예배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종교적 특성이나 생활 구조나 패턴 그리고 성격 등 같은 위치에 있기에 
노인 목회에 대한 강한 의지만 있다면 효율적, 효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갖다 줄 것이다.    
노인 대학 활성화 방안 
노인 대학을 운영하라. 현재 필자가 섬기는 교회는 노인대학이 없다. 그러다 보니 
센터(양로보건센터)나 다른 교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에 안 나가는 분들이 34.5퍼센트나 
된다. 문제는 이런 분들이 설문지 조사에 비 협조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센터나 
노인대학에 다니는 분들에게 센터나 노인대학에 나오시는 가장 큰 이유가 건강 증진을 
위해서가 1위이고 여가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가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센터나 
노인대학에 다니면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조사했더니 1위가 인간관계가 
좋아졌다가 월등히 많았다. 그리고 가장 흥미 있는 프로그램은 1위가 건강관리 강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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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중 신앙강좌에서는 1위가 노후의 종교생활이었고 뒤이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 이것을 볼 때 교회에서 단지 예배만 드리기 보다는 노인대학을 
통해 여가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도록 해 주어야 하고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후의 종교생활과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본질과 그 본질에 근거한 삶을 보여 주는 것이다. 즉,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실천은 사역에 합당한 구조를 형성하며, 선교적 교회의 
DNA를 만들어 교회의 리더를 형성하여 문화적 상황 가운데서 변화와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 성도들을 위한 선교적 목회 방안으로 노인학교를 운영하길 
제안한다. 이에 노인대학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면, 노인대학은 단순한 
노인교육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노인들의 구원관을 확립할 수 있는 신학이다. 노인들의 
구원관이 확립될 때, 노인들의 신앙도 영적으로 감격하게 될 것이다.  
설문지 조사 결과에서 알다시피 목회 영역 부분에서 노인 목회가 가장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의 질문에 1위가 신앙으로 행복한 노년을 돕기 위함이라 고 했고 2위는 
죽음을 포함한 신앙 안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였다. 또한 교회가 지속적으로 
실행되기를 바라는 것들 중에 단연코 1위가 노인대학이었다. 예배도 노인만을 위한 특별한 
예배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표본 조사를 본다면 미주 한인 노인성도들은 
노인대학에서 신앙으로 행복하고 노년들끼리 돕는 것을 원함을 알 수 있다. 신앙 성장을 
위해 교회가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성경과 신앙 교육이라는 부분임을 교회와 
목회자들은 기억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토대로 어렵고 힘들지만 노인대학을 
선교차원이라도 실시하길 제안한다. 
노인을 위한 교육부서(노년 부) 운영방안 
노인을 위해 노년부를 운영하라. 설문지 표본 조사에 의하면 교육부(어린이, 
청소년, 청년)와 같이 노인들도 성경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1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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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 중 무려 78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대답했고 ‘꼭 있었으면 좋겠다’가 14명이나 
되었다. 때문에 미주 한인 교회는 노인들을 위해 노년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회나 
목회자 그리고 교인들은 노인의 교육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교회 교육에서 노인들은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앞장에서도 말했듯이 사람은 평생 교육을 통해 새로움과 즐거움을 
찾고 보다 성숙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년부서 생기면 노인들에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교회의 다른 세대와 같이 하고 싶은 활동 중에 ‘성경 이야기’가 1위를 
차지한 것을 염두해 두었으면 한다. 지속적으로 실행되기를 바라는 것들 중에도 노인 
성경공부가 생각보다 높다는 것이다. 때로는 나이가 들다 보면 기억력 감퇴로 인해 그렇게 
오랜 신앙 생활을 했어도 성경의 지식에 대해 잊어버리곤 한다. 또한 죽음 때문에 외로워서 
교회에 나오는 노인들에게 지금까지 신앙적 기초가 없는 분들에게 다 똑 같은 수준으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겠는가? 그러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체계적인 성경공부와 가족 상호간의 이해와 밝고 명랑한 가정과 교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학교 노년부가 설치되면 자연히 노인단체가 구성되어 단체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단체 활동을 통해 그 안에서 친교하고, 서로 협력하여 교회의 모든 분야에서 봉사할 
수 있다. 특히 노인 단체의 활동으로 기도와 교인심방에 봉사하는 것은 젊은이 이상으로 
잘할 것이다. 또한 교회의 노인들이 죽기 전에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것이다. 무엇보다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도록 교육할 수 있어서 2세대, 3세대 이후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벗어나지 않게 한다. 무엇보다 성 정체성을 집안의 어르신 분들이 잘 가르쳐서 
동성애나 무신론자들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적 사역 
영적 사역을 최대한 활용하라. 필자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후 오후에는 
65세 이상 노인들만 대상으로 성경공부를 지도하였다. 진행 방법으로는 파워포인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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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로 진행했다. 노인들은 시력과 청력이 떨어져서 성경책을 찾아 읽기도 쉽지 않고, 
또한 말로만 하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받아 쓰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파워 
포인트와 인쇄물을 사용한 것이다. 성경공부하며 너무 딱딱하고 지루할 것 같아서 만화도 
넣고, 동영상과 지도 그리고 교인들의 모습들을 사용하며 입체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그 동안 나이 드셨다고 대충 준비하셨던 다른 목사님에 비해 호응도 나 참가율이 달랐다. 
미주 한인 노인들에 대한 설문지에서도 나왔듯이 지속적으로 실행되기를 바라는 것들 
중에 1위가 노인대학이고, 2위가 노인 성경공부, 3위가 노인 선교회였다. 또한 노인들만 
위한 특별한 예배는 절대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와 교육부(아동 부, 청소년, 청년)와 같이 
노인들도 성경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는 있었으면 좋겠다 가 
압도적으로 조사가 나왔다.  
이 조사 결과를 유추해 보면, 아직까지 노인들은 성경공부를 하고 싶어하고 
노인만을 위한 예배가 있었으면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노인들의 대부분이 신앙 생활을 수 
십 년 이상 하신 분들이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또한 성경을 읽었겠는가? 요즘 
우리 교인들의 말을 들으면 기독교 방송인 CGN TV, 복음방송을 매일 그렇게 몇 시간씩 
보고 듣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30분간만 하는 그 성경공부를 통해 
깨닫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못했고, 그 동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다 보니,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았는데 막상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공부를 통해 새롭게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다. 그 만큼 눈 높이 교육과 말씀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점점 
기억력의 감퇴로 자꾸 까먹는다고 하면서도 다시 재 교육과 성경공부는 그분들의 심령에 
식었던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함께하고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시간들이 이 분들에게는 다시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이다. 신체적으로 
쇠약해지더라도 말씀에 대한 열의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기에 노인들의 눈 높이에 맞는 
성경 공부 교재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들만 대상으로 한 영적인 예배를 시도하면 아마도 
많은 은혜가 될 것이다. 여전히 성령을 사모하고 영적인 갈망이 그 만큼 크게 갖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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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적 접근으로서의 예배적 접근 
세대와 세대를 어우르는 예배를 함께 드려라. 이민 교회는 그 자체가 선교지라 할 
수 있다. 이민자들이 모인 교회들을 들여보면 교회 안에 1세와 2세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한 가족 두 지붕 속에 모임을 갖고 있다. 교회 올 때까지는 한 
자동차에 타고 왔다가 교회 문 안에 들어서면서부터 다 흩어져 나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1세대와 2세대의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가로막힌 장벽들을 허물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사소통이 필요한데 그 방법으로는 선교적인 전략보다는 전술적인 교회 안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가장 큰 장벽인 언어와 문화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장벽을 허무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한어로 드리는 예배를 
보면 갓 이민 온 자녀들과 1.5세, 그리고 영어로 드리는 1.5세 이상 드리는 예배를 겉으로 
보면 굉장히 잘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한 집안에 소속되었다는 소속감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 땅에 태어난 2세와 이민 온지 얼마 안된 1세인 한인들끼리도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끼리끼리 노는 것을 볼 수 있다. 타민족(다른 나라)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지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어울리는 가운데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는 소통이 시작됨을 
볼 수 있다. 선교 지에서는 서로 잘 참고 이해하고 돌봐주고 하나된 공동체로 잘 지내는데 
왜 이민 한인 교회에서는 안될까? 
하나되는 교회를 만들고 1세와 2세의 장벽을 허무는 시도를 위해서는 3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교회로 만들었으면 한다. 이것은 제자훈련으로 하기 보다는 우선은 
예배에로의 접근으로 다가가 예배를 통해 제자로서의 하나됨을 알게 하고 그 하나됨을 
통해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하게 한다. 그것은 공동체의 회복이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세대간의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다. 한 예로 필라 
안디옥 교회 호성기 목사(www.antiochurch.org)는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시도했다. 그런데 좋아라 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겨났고, 사람들이 왜 찬송을 영어와 한글과 스패니쉬로 하여야 하는가?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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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다. 우리 좀 간단히 예배 드리자, 왜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시끄러운데 함께 
예배드려야 하는가? 아이들은 따로 자기네들끼리만 모이게 하자는 등등 전통적인 사고 
방식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그래도 고집스럽게 ‘예수 안에 
하나되어 가는 교회(One in Christ Church)’를 시행했더니 이제는 완전히 정착하여 80세 
되신 할머니 옆에 5살짜리 손녀가 앉아서 함께 박수치고 찬양한다고 한다. 서로 서로에 
대하여 참아주고 이해하며 하나된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한인 
이민교회의 보이지 않는 장벽 헐기에 선교적 교회라 하겠다.  
교회의 다른 세대와 같이 하고 싶은 활동으로 무엇을 했으면 합니까 라는 조사에 
보면, 1위가 성경 이야기 나누기였다. 즉, 예배를 통해 세대간의 장벽을 헐고 성경을 이야기 
식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전으로 
들려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들려주는 사역을 한다면 노인들의 사역들의 폭도 넓어질 
것이고, 영적 스승인 모습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가 제안하는 한인 노인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해 세대간의 회복이 교회 회복이고, 교회 회복이 가정 회복일 것이다.  
치유와 회복의 기도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필자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바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이다.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목회 
현장에 많이 겪는다. 그렇다고 필자가 신유의 은사가 놀라운 정도로 매번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몸의 질병을 위해 기도하면 치유가 되었다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것은 특별한 은사가 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그 
아픔을 치유 받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던 그분들의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필자가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서원했던 것도 육신의 질병이 기도로 치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기도로 치유를 경험한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 그 치유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경우들을 자주 보기 
때문이다. 이 치유와 회복의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젊은 사람들보다 신체적으로나 
심적으로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기도 사역이 필요하다. 설령 기도 이후에 아무런 치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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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의 결과가 없을지라도 기도해 드리는 것 자체가 노인들에게 큰 위로와 사랑의 나눔을 
갖는 귀중한 시간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 일로 노인들은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아파하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역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노인 상담소 운영 
노인 상담소를 운영하라. 필자가 담임 목사일 때도 그렇고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신앙 상담을 해 오시는 분들이 있다. 담임 목사도 아닌 나에게 
상담은 아무래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담임 목사가 아닌 목사에게 찾아와 
상담을 요청한 것을 보면 모르는 체 할 수 없어서 상담을 해주었다. 그런데 상담을 하고 난 
후에는 그 분들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필자의 마음 한 구석에는 부끄럽고, 또한 너무도 
목회자의 입장에서만 일괄되게 말하지는 않았는지 마음이 걸렸다. 어떻게 보면 내가 말해 
놓고도 ‘만약에 내가 이런 문제로 상담을 해 왔는데 이런 상담을 해 주었다면 넌 어떤 
생각이 들어, 그게 상담이라고 상담을 해 준 것이야. 지금 말 장난한 것 아니야. 기도하고 
믿으면 된다는 것 그것 누가 몰라. 그것이 안되니까 상담 왔지?’ 라는 질문과 답을 스스로 
내본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무지가 한 없고 상담 받으신 분들이 도리어 고마울 정도다. 
그것은 상담학을 신학교 다닐 때 한 학기 수업으로만 들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때로는 
졸업하기 위해 학점으로만 습득했던 학문이 현장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데도 
상담 받던 분들은 웃으며 때로는 실컷 울고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간다. 난 그저 
들어주기만 하고 기도만 해준 것 외에는 그렇게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해주지도 
못했는데도 말이다. 
아마도 짐작컨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기도를 받는 것으로도 그 
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주는 것 같다. 노인이라는 것 때문에 귀찮아서 대화 상대도 
없고 그러다 보니 외롭고 고독해서 그러는 수가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나와 같은 비 
상담가 가 아니라, 기독교적 전문 상담가를 주일만이라도 운영을 한다든지 생명의 전화 
상담 등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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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9장 6절에 영어 성경을 보면,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와 
요한복음 16장 7절 그리고 요한 복음 14장 16절의 말씀도 “the Counselor will not come to 
you; but if I go, I will send him to you,”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Counselor...”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상담자인 하나님처럼 아픈 사람, 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나약한 노인들을 위한 전문 상담자가 교회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이곳 미국은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다. 쇼셜, 월 페이먼, 노인 아파트 
문제, 시민 공부, 병원 문제 기타 등등 많은 상담이 있다. 물론 영적인 상담도 있지만 세상적 
상담도 많기에 그 상담을 들어줄 필요가 많다. 이민 생활이라는 것이 말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상담을 통해 진짜 노인들의 아픔이 무엇이고 현 
고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민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들은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소개도 해주며, 관심을 갖게 되고 돌봄으로 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목회에 중요한 사역이라 하겠다. 
관계 사역 
설문지를 통해 미주 한인 노인 성도들의 성격을 알 수 있듯이 “자녀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지 않는다” 가 162명이 답한 중에 114명이나 되었다. 반면에  ‘희망한다’라고 답한 
사람은 36명뿐이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고 또한 자녀들의 눈치를 보기 싫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외롭고 고독해 한다. 때문에 
노인 사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감하여 만남을 연결시켜 주고 일주일 단위로 
일정 시간 방문하여 만나도록 시간 계획을 설정하자는 것이다.   
복지 시설과 교회의 연합사역 
복지 시설과 교회 연합사역을 하라. 필자가 섬겼던 사우스베이 초대 교회는 김용식 
목사가 16년 전에 토런스(Torrance)에서 개척을 했다. 개척 하기 전에는 양로보건센터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민공부를 가르쳤다. 센터는 노인들이 단체로 모이고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복지시설이다. 센터는 노인들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의 입장에서 허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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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노인들을 센터에서 만나도록 허용을 하지 않는다. 만약에 노인들을 돌보기 위한 
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회가 있다면 센터의 운영 책임자에게 취지와 목적을 소개하고 
협조와 허락을 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회는 교세 확장이나 교인 확보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음과 영적 삶의 유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순수한 
사역적 목표를 가져야 한다. 센터의 운영 책임자 입장에서는 교회의 필요보다는 노인들과 
센터 운영에 더 비중을 두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김용식 목사는 센터에서 누군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 공부와 노인들의 복지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함을 알았고, 그 필요를 
알았기에 지원을 했다. 그렇게 2년을 가르치는 동안 교회 개척은 시작되었고, 언어 때문에 
때로는 노인 복지 시설에 필요한 사람들이 목사님이 개척하는데 따라 나와 함께 개척 
멤버들이 되었다. 개척 후에도 3년을 더 나가고 센터를 그만 두었다. 이 기간을 통해 많은 
노인 분들이 왔고, 교회가 자립을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m.sarang.com)의 교회는 토요일 AM 9-11시, 일요일 AM 11-PM 
1시까지 푸드뱅크(Food Bank Ministry)를 열고 있다. 토요일에는 지역의 아시안 계, 라틴계, 
백인 노인들 다양한 민족들이오셔서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간다. 일요일에는 예배를 마친 
교인들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도 차를 몰고 와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 간다. 
여기에는 캔에서부터 야채와 과자, 제과들까지 다양하게 있다. 미국에서는 푸드뱅크를 
한다고 신청을 하면 물품들을 갖다 준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는 여기에 교인들도 
기부(donation)를 하고 있다. 그러기에 다른 지역보다 더 다양한 물품들이 있는 것 같다.  
현재 미국에서는 4600만 명이 푸드뱅크를 이용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 인구의 7명 
중에 1명이 이 푸드뱅크를 이용한다는 통계이다(황장수의 뉴스브리핑 2015.08.18. 
youtube.com). 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푸드뱅크를 이용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다. 하나는 서민들이 사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는 것과 또 하나는 단체나 개인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이라도 먹고 살도록 힘쓰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에 푸드뱅크를 
위해 미국은 21억 1천만 달러(한화 2조 5천억 원)정도의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다. 그 
정도로 서민들의 복지를 위해 힘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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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때문에 교회와 복지 시설과 연합 사역은 지역을 살리고 노인들의 유익과 
최소한의 먹고 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결연 관계 
결연 관계를 맺도록 하라. 결연 관계는 일방적인 사역 주체와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분리되어 있는 성격이 아니라 관계의 양쪽에게 유익한 내용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될 
것이다. 따로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은 교회가 현실적으로 노인들을 섬기고 돌보아 드릴 수 
있는 방법이다. 노인들이 필요를 채워 드리기 위해서 다시 예전의 대가족 제도로 돌아갈 수 
없는 현대의 핵가족들에게 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노인 아파트나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주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돕는 가족들도 많이 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가족 안에서의 모습이다. 그러나 노인들을 만나보면 자녀들에게도 공개하기 어려운 마음 
속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간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가 만나본 노인들은 주말 마다 
찾아온 자녀들이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리고 바쁘다는 이유로 한 달에 한 두 번으로 
오게 되어 외로움과 그리움이 가득 차 있음을 본다. 그 그리움이 때로는 섭섭함과 배신감, 
더 나아가 분노까지 갖고 있음을 보았다. 또한 자책감에 빠져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다. 
내가 혹시 자녀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았는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자책하고 상실해 
있는 것을 보았다.  
노인들이 혼자 살고 있는 곳에 가보면 유독 가족 사진이 많음을 본다. 특히 손자, 
손녀들의 모습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그 만큼 가족의 그리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자녀들에게 부담을 줄까 해서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녀들이 
아닌 신뢰의 대상에 내면의 다양한 문제들을 털어놓고 대화하며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인간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또한 결연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노인들이 혼자 사는 경우 종종 목욕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허리를 다치거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일어나다가 허리를 삐끗 하든지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쓰러지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난다. 한 예로 필자가 섬겼던 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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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사님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가 미끄러져서 허리를 다쳐서 꼼짝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하루를 목욕통에 계시다가 그 아파트에 같이 사시는 권사님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되고, 
문을 두드려도 기척이 없어서 혹시나 해서 매니저와 함께 방 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 
목욕탕에서 신음하는 권사님을 보고 급히 911을 불러서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 종종 듣게 되는 것이 
고독사를 듣게 된다.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특이한 사람들이 아니다. 한국의 고독사의 
통계를 보면, 2010년 580명, 2011년 693명, 2012년 741명, 2013년 922명, 2014년 1008명, 
2015년 1245명, 2016년 1232명으로 매년 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도 사망한지 2주 만에 
발견하기도 했다(2017년 11월 28일). 정기적으로 방문을 한다면 최소한의 고독사 문제나 
갑자기 사고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교회의 사명과 책임이행 
지역 사회와 사회에 참여하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노인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만 한다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빛과 소금으로서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 
된다. 무엇보다 이 현상을 심각하게 보아야 하는 이유는 노인인구의 급증과 상대적으로 
노인을 부양하는 인구는 저 출산으로 인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6년 당시 3.73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2.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1946년생 베이비붐 세대가 65세가 되는 2011년부터는 65세 
이상 인구가 크게 성장되다가 203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150만 명이 이를 
것이다(정책보고서 이소정외 2008-24:222). 사회를 구성하는 연령별 인구구조가 이렇게 
변한다면 노인들에 의해 국가와 사회의 많은 모습들이 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노인들의 편의가 최우선이 될 것이고, 노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공동체와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성순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서 20세기가 ‘젊은이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실버시대’가 될 것이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이들이 소비와 문화에 중추세력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막강한 
세력으로 달려오고 있는 노인계층을 의식하지 않고서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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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힐 수 밖에 없다. 특히 정치에 있어서 노인 파워는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미 유럽 여러나라에서는 노인 정치세력이 등장하여 노인파워를 과시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노인당이 출현하기도 했다(2002:7). 
노인들이 세상의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연령층으로 자리잡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정책도 노인을 우선으로 하는 법들이 채택 될 것이며 산업도 노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들이 성행하게 될 것이다. 노인들은 소외된 사람들이 아니라 떠오르는 사회의 
주체 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이 흐름을 예상해 볼 때 노인을 돌보는 
사역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당위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라도 
교회가 노인들을 섬기고 교육하여 영혼 구원의 차원에서만 멈추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사역의 주체와 리더가 되어 움직이게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과 책임을 예수님께서 부여하셨다고 할 때 그 
‘세상’이라고 불리는 대상의 연령이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면 교회 
사역도 당연히 노인사역에 집중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노인들이 
행복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생활 전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원의 긴박성을 잘 감당하고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파로서 구원의 선물을 선사해야 할 
것이다. 
요약 
지금까지 노인 목회 사역을 선교적 사역 방안에 대한 실제적 방법들로 살펴보았다. 
필자가 경험한 사실들을 토대로 교회가 기존의 복지시설을 통하여 노인들과 관계를 맺고 
여러 가지 관계의 유익함을 발전 시킬 수 있었다. 그 과정 중에서 노인들의 필요를 채워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대간 장벽들을 헐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고, 노인의 
말 못할 사정과 고통들을 이해하여 사랑의 결연을 맺어 예수 안에 가족임을 알게 해 
주었으면 한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의무임을 깨달아 영원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아 가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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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9년 동안 이민 교회 현장을 보며 교회와 목회자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도 
실망하고 혼란스러웠었다. 들리는 소문들은 때로는 목회자로서 부끄러울 때도 있었고, 그 
말이 사실이 아니고 소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도 많았다. 이런 척박한 이민자의 
삶을 통해서도 희망과 행복과 기쁨을 그나마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교회의 노인들을 
통해서 였다. 예전에 그렇게 신앙 생활했던 그 순수한 믿음이 있었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감추인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을 
보며 나 또한 많이 울었다. 아마도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필자가 제안한 것이 노인 목회는 교회가 성도를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교회의 부흥의 방법이나 목적으로 삼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비록 
노인들이 교회의 교인이 되지 않을 지라도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마땅히 섬기고 
존중해야 할 대상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 21세기 미래의 선교적 대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해 증기기관차로 예를 든 맥가브란의 말을 통해 정리할까 
한다. “교회 성장은 기관차의 증기압과 같다. 증기압이 없으면 기관차는 움직이지 않는다. 
증기압에 철로 피스톤, 물, 기름, 시간표, 기관사 및 다른 요소들이 보태질 때 기관차는 빨리 
그리고 멀리 움직인다. 모든 조건들이 바르게 충족되면 신앙 부흥운동에 이어 교회 성장도 
온다(2012:312)”고 했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사랑의 이중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미래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 노인들을 바라보며, 선교적 삶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때, 잃어버린 양들과 하나님의 택하신 양들을 돌보고 구원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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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결론
이제 본 연구의 결론으로 그 동안 전개했던 논지를 요약하고 몇 가지 제언을 
함으로서 본 연구를 마치려 한다.  
21세기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 문제이고, 고령화 
되어져 가는 교회일 것이다. 캘리포니아도 앞으로 15년 뒤면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가주 공공정책 연구소(PPIC)가 최근 발표한 ‘가주 시니어 인구성장 계획(Planning for 
California’s Growing Senior Population)’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 인구가 2015년 
현재 약 480만 명에서 2030년에는 약 860만 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고 교회 자체가 노인목회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목회적 패러다임이 있어야 한다. 이제 교회와 교단 중직 자들이 고령화 
사회에서 오히려 노인들을 통하여 제2, 제3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한다. 노인 목회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새로운 제안을 한다. . 
첫째, 교단과 교회는 본격적으로 빠르게 진행중인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노인선교를 위한 노인 목회를 준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단과 
신학교에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 전문가를 통해 노인목회를 위한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빨리 그리고 더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5년이 다를 것이고 10년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는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고령화의 속도는 우리가 예상한 수치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진행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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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아웃릿치(Out-Reach)에서 인릿치(In-Reach)로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노인학교나 노인 대학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교회에서 평생 교육을 
통해 자녀와 교통할 수 있는 문들을 열어주고, 지역의 노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여기에 교회에서 노인대학은 좋은 구실이 될 것이다. 일단 교회의 
문턱보다는 노인대학이라는 문은 종교인이듯, 비 종교인이듯 때로는 타 종교나 기독교와 
유사 종교인들도 교회보다는 노인대학에 부담을 덜 갖고 온다는 것이다. 나가서 전도한 
아웃릿치(Out-Reach)에서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인릿치(In-Reach)에 더 투자와 
신경을 쓰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예수의 DNA로 바뀌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찾아가 
전도를 하고 섬기고 봉사를 해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 노인대학을 통해 
교회로 찾아 오게 만드는 것이다. 일단 노인 대학에 등록하신 분들은 조금은 마음의 문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무작정 전도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50퍼센트는 전도가 된 상태라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것이다. 따라서 노인 목회가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선교적 다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비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와 목회자들은 노인 목회가 교회 성장뿐만 
아니라 구원관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필수 코스로 만들어 주님의 부름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줘야 한다.  
셋째는 삶을 다할 때까지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교육해야 한다. 교육은 은퇴 이후 
교회에만 머무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는 훈련 과목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 안과 세상 밖에서 어떻게 섬기고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다 종교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나갈 건가를 교육해야 한다. 본 회퍼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는 그것이 타인을 
위해서 있을 때만 교회이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활이 무엇이며 
타인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해야 한다”(1998:230).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향해야 하고, 또한 세상으로 파송받아 하나의 공동체로서 활동하도록 재 
교육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 사회를 돌보고, 세상의 문제에 대해 책임적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회와 목회자들은 노인들을 위한, 노인과 함께하는, 노인들에 의한 
노인 목회를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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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로는 노인 복지 사역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필요하다. 교회는 노인복지 사역을 
위해서 형편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교회는 건물과 공간 제공을 
통해 복지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노인이 갖고 있는 사 중고는 빈곤, 
질병, 고독과 소외 그리고 역할 상실이다. 빈곤을 예방하려면 은퇴준비 교육, 노후 생활 
준비, 노인의 재취업 알선, 인력은행, 주택보장, 가정 봉사원 파견, 가사지원 서비스, 급식 
서비스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질병에 관한 부분은 건강 예방교육, 
주기적으로 받는 메디칼, 메디케어 검진, 가정 간호 서비스, 치매 예방 및 치료, 호스피스 
사역 등이 있다. 무엇보다 황혼 이혼과 재혼이 많이 이루어지는 미국 한인 노인들을 위한 
노인 결혼 정보, 노인상담, 노인학교, 취미생활, 여가생활, 자원봉사활동 등이 있을 수 
있겠다.  
다섯째로는 교회는 노인들에게 사명의식을 가르쳐 줘야 한다. 노인들은 엄밀히 
말하면 주력 세대가 아니다. 중심에서 한 걸음 물러난 세대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사회적 역할에서 국한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는 낮고 천함이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의 차이가 없듯이 나이가 커다란 의미로 작용하지 않는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모세의 후계자 였던 여호수아도 80세 이후에 지도자가 
되었다. 사명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노인은 경험이나 지력이나 체력이 아직 
유효하다. 특히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또한 사명 의식 중에 가장 주요한 ‘축복권’이 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활용하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하기 거북하면 손자, 손녀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면 된다. 이 방법을 부모세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는 
훌륭한 도구일 것이다. 필자가 이민 온지 3년이 접어들 때에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이면 
가는 거리에 아들이 초등학교(Elementary School)를 다녔다. 그런데 우리 집과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 곳에서, 비슷한 시간 때에 걸어서 손녀를 매일 데려다 주는 한인 노인이 
있었다. 이 분은 매일 학교까지 손녀를 데려다 주고는 학교 앞에서 꼭 안아주면서 
기도해주시는 분이 있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할머니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으로 포옹을 해주는 줄로 알았다. 그런데 매일 학교 앞에서 꼭 안아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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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포옹이 아니라 그것은 기도를 해 주는 것이었다. 매일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일상 중에 하나가 되었는지 손녀도 그 기도를 받는 것을이 너무도 좋아했고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이 할머니의 기도는 정말 진지하고 축복과 사랑이 가득 담긴 
기도였다. 누가 옆에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짧고 굵게 한 그 기도, 그리고 축복해주는 
할머니의 그 기도,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이렇게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다른 길로 가겠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믿음의 유산이고 기도의 
본인 것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미주 한인 교회는 이민자로서의 아픔, 외로움과 고독, 노환으로 찾아온 
질병과 역할 상실로 아파하는 그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주어야 한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예전에 품었던 열정과 헌신이 다시 
불타오르도록 만들어, 지역사회와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고령화 시대에 살아가는 노인 성도들에게 
해야 하는 교회의 본질이고 사역이며 삶이고, 예수가 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선교 목회 학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병호 목사입니다. 
이번에 “이민 1세의 시니어들의 삶의 상황”을 알고자 합니다.  
아메리칸 드럼을 꿈꾸고 많은 이민자들이 몰려왔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한인 커뮤니티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이민 1세들의 노고 수고가 아니고서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괄목한 것은 한인 교회의 성장일 것이다. 한인 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이민 1세들은 지금은 시니어가 되어 뒷전에 물러난 일꾼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기도와 물질과 헌신으로 이루었던 교회에서 조차 젊은이와 교육부에 밀려 중보 기도와 
간단한 교회 봉사 외에는 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육과 투자와 관심의 
대상이 아닌 한물간(?) 교회 중직자가 되어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교육부가 살아야지 
기독교가 미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시니어들로 인해 교회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에 
밀물처럼 빠져나가는 젊은이들의 이탈로 교육부들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심심찮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가 한인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도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교회의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의 현 상황을 파악하여 
교회와 시니어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된 자료는 
학술적 연구 목적 외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문을 잘 읽어보시고 
성실하게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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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가 귀한 자료가 되어서 앞으로 시니어를 이해하고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적절한 대처와 교회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선교 목회 학 박사 과정 
김병호 목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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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표시(○, 번호 1,2,3...)를 해 주십시오. 
 
Ⅰ.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   )      ② 여자 (   ) 
 
2. 귀하의 연령은(미국 나이)? 
① 60-65세 (   )   ② 66-70세 (   )   ③ 71-75세 (   )   ④ 76-80세 (   ) 
⑤ 81-85세   ( )   ⑥ 86-90세 (   )   ⑦ 91세 이상 (   ) 
 
3. 귀하의 학력은? 
① 초졸 (   )   ② 중졸 (   )   ③ 고졸(중퇴 포함) (   )  
④ 대졸(중퇴 포함) (   )   ⑤ 대학원 졸(중퇴 포함) (   )  
 
4. 귀하는 이민 오신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① 1-5년 (   )   ② 6-10년 (   )  ③ 11-15년 (   )   ④ 16-20년 (   ) 
⑤ 21-25년 (   )   ⑥ 26-30년 (   )   ⑦ 31-35년 (   )   ⑧ 36-40년 (   ) 
⑨ 41-45년 (   )  ⑩ 46년 이상 (   ) 
 
5. 귀하의 배우자는 있습니까? 
① 있다 (   )   ② 없다 (   )  
6. 5번에서 ①에 답한 분 중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첫 결혼 후 계속 함께 살고 있다 (   )   ② 재혼해서 함께 산다 (   )  
 
7. 귀하는 지금 살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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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혼자 산다 (   )   ② 배우자와 산다 (   )   ③ 자녀와 함께 산다 (   )  
④ 자녀뿐만 아니라 손 자녀와 함께 산다 (   )   ⑤ 손 자녀와 함께 산다 (   )  
 
8. 귀하의 주거 소유 형태에 대해서 표시해 주십시오. 
① 주택(콘도, 모빌 홈, 타운하우스)에 산다 (   )   ② 노인 아파트에 산다 (   )  
③ 기타 (   )  
 
9. 8번에서 ①에 답한 분 중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   )   ② 자녀 소유 (   )   ③ 기타 (   ) 
 
10. 귀하는 자녀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십니까? 
① 희망한다 (   )   ② 모르겠다 (   )   ③ 희망하지 않는다 (   )  
 
11.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무엇인가요(두 개 이상 가능)? 
① ○ ○ ○ 보건 센터 (   )   ② 한인회에서 하는 문화센터 (   )  
③ 교회 노인대학/문화센터 (   )   ④ 복지관에서 하는 문화센터 (   ) 
⑤ 기타 (   )  
12. 귀하는 하루 일가 생활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두 가지만 표시하세요.) 
 ① TV , 라디오 시청 (    )   ② 신문, 독서 (   )   ③운동 (   )  
  ④손자녀 돌보기 (    )   ⑤잡기(화투, 바둑, 장기....) (    )  
⑥ 기도와 성경읽기 (    )   ⑦ 집안 일 돕기 (   )   ⑧ ○ ○센터 (    ) 
⑨ 직장 (   )   ⑩ 이성 친구, 친구, 이웃 방문 (   )   ⑪ 기타 (   )  
 
13. 귀하는 하루 TV 시청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① 1-3시간 (   )   ② 3-5시간 (   )   ③ 5-7시간 (   )   ④ 7-10시간 (   )  
 ⑤ 10시간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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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귀하는 평균적으로 월 지출이 얼마나 됩니까(거주 렌트비, 공과금 제외)? 
① $ 300 미만 (   )   ② $ 300-500 (   )   ③ $ 500-700 (   ) 
④ $ 700- 1000 (   )   ⑤ $ 1000-1500 (   )   ⑥ $ 1500-2000 (   ) 
⑦ $ 2000-2500 (   )   ⑧ $ 2500-3000 (   )   ⑨ $ 3000-5000 (   ) 
⑩ $ 5000 이상 (   ) 
 
15. 귀하의 수입은? 
① 주 정부로부터 (   )   ② 직장과 사업체에서 (   )   ③ 연금 (   )  
④ 자녀로부터 (   )   ⑤ 주 정부 + 자녀 (   )   ⑥ 기타 (           ) 
 
16. 자녀들로부터 용돈을 받는가? 
① 매달 고정적으로 용돈을 받는다 (   )   ② 가끔씩 준다 (   )  
③ 1년에 한 두 번 정도 준다 (   )   ④ 없다 (   ) 
 
17. 16번에서 ①번을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표시하십시오. 매달 용돈은? 
① $ 300미만 (   )   ② $ 300-500 (   )   ③ $ 500-1000 (   )  
④ $ 1000-1500 (   )   ⑤ $ 1500-2000 (   )   ⑥ $ 2000-3000 (   ) 
⑦ $ 3000 이상 (   ) 
 
18. 귀하의 용돈의 사용 용도를 번호 순서대로 체크해 보세요(우선 순위 
대로1,2,3.....)? 
① 교회 헌금 (   )   ② 봉사활동 (   )   ③ 의류 구입 (   )   ④ 외식 (   ) 
⑤ 간식 (   )   ⑥ 손자녀 용돈 (   )   ⑦ 취미, 오락활동 (   )  
⑧ 건강 보조식품 및  건강약품  (   )   ⑨ 병원비, 약값 (   )   ⑩ 경조사비 (   )  
⑪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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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귀하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하다면 무엇입니까(우선 순위 대로 1,2,3....)? 
① 건강 (   )   ② 생활비 (   )   ③ 외로움 (   )   ④ 이성교제 (   )  
⑤ 가족이해 (   )   ⑥ 신앙 (   )   ⑦ 취미, 여가 (   )   ⑧ 일자리 (   ) 
⑨ 가사 도우미 (   )   ⑩ 주거지 (   )   ⑪ 기타 (                 )  
 
Ⅱ. 다음은 센터, 교회 노인대학 프로그램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현재 센터, 노인대학 프로그램에 흥미 있는 내용을 표시해 주십시오. 
① 교양 강좌 (   )   ② 견학 및 문화 탐방 (   )   ③ 건강 관리, 강좌 (   )  
④ 게임 (   )   ⑤ 비디오 상영, 영화 감상 (   )   ⑥ 미술, 종이 접기 (   ) 
⑦ 서예 (   )   ⑧ 노래와 율동 (   )   ⑨ 체조, 요가 (   )    
⑩ 무용, 에어로빅 (   )  ⑪ 풍물, 장구, 탈춤 (   )   ⑫ 수지침 (   )  
⑬ 사회봉사 (   )   ⑭ 관광, 체육대회 (   )   ⑮ 생활 영어 (   )   
⑯ 시민공부 (   )   ⑰ 컴퓨터, 스마트 폰 (   )    ⑱ 성경공부 (   )   
⑲ 문화교실 (   )  
 
2. 귀하가 다니시는 센터, 노인대학이 교육 방법으로 어떤 것이 좋으신지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 시청각 자료를 사용한 학습 (   )   ② 강의를 통한 학습 (   )  
③ 경험, 사례발표 등 토의 학습 (   )   ④ 실기학습 (   )  
⑤ 관찰, 견학, 실습을 통한 학습 (   )   ⑥ 특별활동을 통한 개별학습 (   ) 
 
3. 귀하는 센터, 노인대학 교육 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다 (   )   ② 좋은 편이다 (   )   ③ 그저 그렇다 (   )  
④ 나쁜 편이다 (   )   ⑤ 매우 나쁜 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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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하는 현재 센터,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맞는 것이 있다면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거리가 너무 멀다 (   )   ② 오가는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 (   )  
③ 부담이 된다(비용) (   )   ④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   ) 
⑤ 분위기가 좋지 않다 (   )   ⑥ 시설이 불편하다 (   ) 
 
5. 귀하는 센터, 노인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신앙강좌 (   )   ② 교양강좌 (   )   ③ 견학, 문화탐방 (   )    
④ 건강강좌 (   )  ⑤ 문화교실 (   )   ⑥ 게임 (   )   ⑦ 노래, 율동 (   )  
⑧ 생활 영어 (   )  ⑨ 컴퓨터, 스마트 폰 (   )   ⑩ 관광, 체육대회 (   )  
⑪ 미술 (   )   ⑫ 풍물, 장구, 탈춤 (   )   ⑬ 성경공부 (   )   ⑭ 수지침 (   )  
 
6. 귀하는 현재 센터, 노인대학에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   )   ② 만족 (   )   ③ 보통 (   )   ④ 불만족 (   )  
⑤ 매우 불만족 (   ) 
 
7. 귀하는 교회노인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 가장 만족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신앙강좌 (   )   ② 교양강좌 (   )   ③ 취미활동 (   )   ④ 건강강좌 (   ) 
⑤ 문화교실 (   )   ⑥ 게임 (   )   ⑦ 노래, 율동 (   )   ⑧ 영어 (   ) 
⑨ 컴퓨터, 스마트 폰 (   )   ⑩ 풍물 (   )   ⑪ 수지침 (   )   ⑫ 관광, 탐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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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하는 다니시는 센터, 노인대학의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프로그램의 다양성 (   )  ② 강사의 다양성 (   )  ③ 활발한 학습 분위기 (   ) 
④ 학습장소의 쾌적성 (   )  ⑤ 학습방법의 다양성 (   )  ⑥ 직원의 친절성 (   ) 
 
9. 귀하가 다니는 센터나 노인대학에 나오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① 교양, 지식을 얻기 위해서 (   )   ②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   ) 
③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해서 (   )   ④ 건강 증진을 위해서 (   ) 
⑤ 여가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   ) 
 
10. 귀하가 교회 노인대학이나 센터를 다니면서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선택해 보세요.  
① 신앙이 좋아 좋아 졌다 (   )   ② 인간관계가 좋아졌다 (   ) 
③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   )   ④ 무료하지 않게 지낼 수 있다 (   ) 
⑤ 삶에 만족감을 갖게 되었다 (   )   ⑥ 모르겠다 (   ) 
 
11. 귀하는 센터, 노인대학에서 실시되어지기를 원하는 프로그램의 종류를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프로그램 종류 > 
-----------------------( 신앙강좌 )-------------------- 
① 노후의 종교생활 (   )   ② 성경이야기 (   )    
③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 (   )  ④ 내세관 (   )    
⑤ 21세기의 기독교와 노인 (   )  ⑥ 교회에서의 노인의 역할 (   ) 
-----------------------( 교양강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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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봉사활동 (   )   ② 바람직한 노인의 역할 (   )    
③ 노후의 경제생활 (   )  ④ 인간관계의 문제해결법 (   )    
⑤ 노년기 여가활동 (   ) 
- ---------------------( 취미생활 )----------------------  
① 노래 부르기 (   )   ② 악기연주 (   )   ③ 에어로빅 (   )   ④ 고전무용 (   ) 
⑤ 포크댄스 (   )   ⑥ 공예 (   )   ⑦ 그림 그리기 (   )   ⑧ 종이 접기 (   ) 
⑨ 영화감상 (   )   ⑩ 서예 (   )   ⑪ 풍물 ( ) 
-----------------------( 건강생활 )----------------------  
① 노인의 건강관리와 예방법 (   )   ② 노년기 스트레스 관리 및 해소법 (   ) 
③ 체육대회 (   )   ④ 수지침, 침술 (   )   ⑤ 의료검진 (   )  
⑥ 운동 (   )  ⑦ 생활체조 (   ) 
-----------------------( 기타 )----------------------  
① 한글배우기 (   )   ② 한문, 천자문 배우기 (   )   
③ 스페니쉬, 중국어, 일어 (   )  ④ 컴퓨터교육 (   )   ⑤ 시청각교육 (   )  
⑥ 야외학습 (   )   ⑦ 여행, 소풍 (   ) 
 
Ⅲ. 다음은 신앙생활 영역 분석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가족의 종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① 본인만 기독교 (   )   ② 배우자는 타 종교 혹은 무교 (   )  
③ 부부만 기독교 (   )   ④ 부부, 자녀 모두 기독교 (   )  
⑤ 자녀들은 타 종교 혹은 무교 (   )   ⑥ 타 종교 혹은 무교 (   ) 
==> 타 종교는 무엇입니까? (                          ) 
 
2. 귀하의 교회에서 직분은 무엇입니까? 
① 성도 (   )   ② 집사 (   )   ③ 권사 (   )   ④ 안수 집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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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장로 (   )   ⑥ 성직자 (   )   ⑦ 기타 (                )  
 
3. 귀하는 교회에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① 스스로 (   )   ② 가족, 친척의 권유 (   )   ③ 친구의 권유 (   ) 
④ 이웃의 권유 (   )   ⑤ 노인대학 참여 후 (   )   ⑥ 기타 (                        )  
 
4. 귀하는 신앙생활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① 1년 미만 (   )   ② 1-5년 (   )   ③ 6-10년 (   )   ④ 11-15년 (   )  
⑤ 16-20년 (   )   ⑥ 20-30년 (   )   ⑦ 30년 이상 (   ) 
 
5. 귀하는 예배 참석 율이 어떻게 됩니까? 
① 모든 예배는 다 참석 (   )   ② 주일 성수 및 주중 예배 참석 (   ) 
③ 주일 성수만 참석 (    )   ④ 가끔 참석 (   )   ⑤ 특별한 날만 참석 (   )  
⑥ 기타 (                                ) 
 
6. 귀하는 신앙 성장을 위해 말씀 읽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① 매일 읽는다 (   )   ② 주 2-3회 읽는다 (    )   ③ 거의 못 읽는다 (   )  
④ 아주 안 읽는다 (   )  
 
7. 6문항에서 1번을 선택한 사람들 만 표시하세요. 
① 차례대로 읽는다 (   )   ② 성경 읽기 표 대로 읽는다 (   )  
③ 무작위로 읽는다 (   )   ④ 묵상집에(QT) 나오는 순서대로 읽는다 (   ) 
⑤ 기타 (                                           ) 
 
8. 귀하는 신앙 성장을 위해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① 시간을 정해 놓고 한다 (   )   ② 수시로 한다 (   )   ③ 가끔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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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거의 하지 않는다 (   )   ⑤ 전혀 안 한다 (   )  
 
Ⅳ. 다음은 노인 목회 영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노인 대상으로 목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   )   ② 약간 필요하다 (   )    
③ 모르겠다 (   )   ④ 필요치 않다 (   )  
 
2. 귀하는 노인 목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노인도 목회의 대상이므로 (   )   ② 노인교인 비율의 증가 때문에 (   )  
③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   )   ④ 노인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해 (   )  
⑤ 노인복지 차원 (   )   ⑥ 노인의 영적 욕구 충족을 위해 (   )  
⑦ 신앙으로 행복한 노년을 돕기 위해 (   )  
⑧ 죽음을 포함한 신앙 안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   ) 
⑨ 자녀와 원만한 관계 및 유지를 위해 (   ) 
 
3. 귀하는 지속적으로 실행되기를 바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① 노인대학 (   )    ② 노년부 예배 (   )    ③ 노인 성경공부 (   )  
④ 노인 선교회 (   )   ⑤ 노인 전화 심방 (   )    ⑥ 중보기도 사역자 (   )  
⑦ 생신, 경로잔치 (   )    ⑧ 의료봉사 (   )    ⑨ 이미용, 목욕 봉사 (   )  
⑩ 차량봉사 (   )    ⑪ 배우자 사별 후 돌봄 (   )    
⑫ 교회 못 오시는 노인들의 신앙 돌봄 (   )   
⑬ 결석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주보 및 전도 편지 써주기 (   ) 
 
4. 귀하는 노인들만 위한 특별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있었으면 좋겠다 (   )   ② 꼭 있어야 한다 (   )   ③ 잘 모르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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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는 교육부(어린이, 청소년, 청년)와 같이 노인들도 성경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있으면 좋겠다 (   )    ② 꼭 있어야 한다 (   )    ③ 잘 모르겠다 (   )  
 
6. 귀하는 신앙 성장을 위해 교회가 해 주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성경, 신앙 교육 (   )    ② 기도 교육 (   )    ③ 찬송 교육 (   )  
④ 자원 봉사자 교육 (   )   ⑤ 친교 교육 (   )   ⑥ 기독 서적 소개 (   ) 
 
7. 귀하는 교회의 다른 세대와 같이 하고 싶은 활동으로 무엇을 했으면 합니까? 
① 성경 이야기 나누기 (   )   ② 찬양 배우기 (   )   ③ 기도하기 (   ) 
④ 인생 경험담 나누기 (   )   ⑤ 야외 나가기 (   )   ⑥ 인터넷 교류 (   ) 
⑦ 교회 안 봉사 활동 (   )   ⑧ 지역 사회 봉사활동 (   )   ⑨ 기타 (                  ) 
 
-< 수고하셨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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